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단결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적대자가 아닌 이웃으로 서로

를 볼 것”을 촉구하며 힘을 합

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는 상대와의 협력을 위한 

게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

제를 상당 부분 빠르게 지우겠

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

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반발

심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

온다.

제시카 앤더슨 헤리티지액션 

국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함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좌파의 파괴적인 정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

다.

문제가 되는 행정명령은 바

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라 연방정부가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EO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1964년에 제정된 시민 인권

법령에 따라 성정체성이나 성

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골자

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곧

바로 연방 차원의 반차별 지침

으로 종교기관을 포함한 어떠

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성적 소

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

도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은 취임 전에 이미 교

통부 장관으로 피트 부티지지

(38)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

드 시장을 지명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전통가치를 중시하

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

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미

국 역사상 최초의 공개적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장관으

로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티지지 전 시

장 지명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다양성 포용과 소수자 존중이

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게, 미 

언론의 공통된 담론이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

보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LGBTQ+ 정책과 완전히 반대 

방행으로 질주할 수 있다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소

수자 정책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홈페

이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급과 정책 향방을 지움

△트랜스젠더의 군대 복무 

금지

△의료 보험 제공자가 트렌

스젠더와 HIV/AIDS 환자를 상

대로 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허

용

△해외 대사관에서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 성소수자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긍정과 서

로 간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내거는 무지개 깃발)을 내거는 

것을 금지

△2020년 6월, 대법원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일자리에서 

차별받거나 해고되는 것이 위

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법무부는 이 판결을 무시하는 

32가지 정책과 행정 명령을 시

행 중

△공공 노숙자 쉼터가 트렌

스젠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

용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양 

단체가 LGBTQ 커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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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제 46대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

입 등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했거

나 그의 정책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을 뒤엎은 것이다. 앞서 미국 대

통령 4명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 합쳐 4건이었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3시52분께 백악관에 입장한 바이

든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19분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왼쪽에 행정명령 서류를 쌓아놓은 채 하나하나 펼쳐 

서명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할 때

에 한해 사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이다. 코로나19 관

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이 

11건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

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

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잠재우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

처라는 대의명분 이면에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성 정체성”에 따른 

소수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감춰져 있다. 

성적 혁명 맞서 하나님 주신 가치 지켜나가야!
미 언론, 바이든의 성소수자 인권보호행정명령 배경과 보수진영의 대처 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름지기 리더란 강하고 자신 있어 보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힘 있게 밀어붙이고 모

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는 리더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리더를 더 높이 평가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자

신이 천하무적이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둬서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관심을 둔 리더를 선호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리더는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이때 가장 적절하고 적응 잘하는 리더란 자기 한계를 깨닫고 겸손

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

람과 진심으로 열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다. 그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건설적인 비판과 반대 의견을 

스스럼없이 말하게 하는 그런 포용적인 팀 환경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그런 리더들은 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실체를 이해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비판을 기꺼이 허

용한다. 그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전진하는 데 필요한 과

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처럼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

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Today’s Leaders Need 

Vulnerability, Not Bravado).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공동체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리더십 소개

약함 인정하는 섬세한 리더십 요구된다!

1. 처음부터 진실 말하기

리더가 가진 솔직한 생각을 나

눠야 한다. 리더가 아는 것과 모

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리더는 진

실을 말한다.       <3면으로 계속>   

몬테나 주, Family Foundation 라스 즐로피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을 비판하고 있다.



1. 그들은 회심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나 “아

주 착한 아이”와 같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

은 결코 “그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는 심성이 아주 착

해”라는 식의 호의적인 표현

으로 신앙고백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 특히 성경 속 

회심과 관련한 증거를 보면 

거기에는 흔들림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

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우리 중고등부 

목회자들은 구원이 진짜 무

엇인지를 다시 이해해야 한

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기적이다. 우

리는 이제 “착한 아이들” 어

쩌고 하는 이야기를 그만해

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충실

한 예배 출석과 재미있는 수

련회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

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

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

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로

지 회심이라는 한 가지 주제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

심하지 않은 복음주의자들”

에게 설교하고 있을까? 

중고등부 목사님들이여, 우

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

거해야 한다. 성령님의 능력

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에 기적적인 거듭남의 역사

가 일어나도록 열렬히 기도

해야 한다! 회심의 역사가 일

어날 때–그래서 “옛 것이 가

고”, “새 것이 오면”, 불확실

함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명목상 기독교인” 

그룹을 다루고 있지 않을 것

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을 알고 증거하는 데 굶주린, 

미래의 교회 지도자인 “새로

운 창조물”을 가르치고, 제자

화 하고, 준비시키고 있을 것

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

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

는 회심한 청소년들이다.

2. 그들은 온전히 되기 위

해서 교회에 오지, 재미있게 

놀려고 오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청

소년 그룹의 몇몇 학생들과 “

남자들의 날”을 보냈다. 우리

는 지역 공원에서 한 시간 동

안 농구를 했고, “시카고 스

타일”의 16인치 격렬한 소프

트볼 경기도 했다. 그리고는 

바비큐와 피자, 그리고 2리터 

탄산음료를 먹으며 오후를 

보냈다. 나는 청소년 사역을 

재미있게 하는 것을 반대하

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청소

년 목회자라면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어떤 사람

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

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

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는 교회에게 교사를 주신 

이유는 결코 오락, 격려, 모

범, 또는 우정을 위한 게 아니

다. 그 이유는 오로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equip)” 복

음 사역을 하게 함으로 그리

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

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사역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은 신자를 

제자화 하고, 또 성경공부를 

하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

면, 설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사역자로서 소명을 완

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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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은 모두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제목이다. 각 시대의 독특성이 있

다. 특히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이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타이틀곡은 1988년 

MBC대학 가요제에서 우승한 그

룹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다. 

30년이 넘은 지금도 그 곡의 충격

적인 도입부를 능가할 것이 없다

고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신해철 

씨가 불렀던 그 노래 내용은 이렇

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

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

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숨 가쁘

게 살아갈 순간에 부른 노래인데 삶이 끝날 때까지 포기할 수 없

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노래의 영향력을 지금껏 지속시키고 있

다. 1988년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대답을 내어 놓았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2021년도 응

답해야 한다. 어떤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모든 시

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 있던 아담을 향하신 질문이었다. 숨어있는 것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

게 응답해야 한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의 관계가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다. 인간관계도 중요시 여기셨

다. 다른 자의 관계는 어떤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를 물으시는 물음 앞에 2021년도는 진솔히 대답해야 한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향하신 물음이셨다. 2021년, 나의 출발지를 알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가? 과연 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론가 가

고 있기는 한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

을 적은 목록이다. “버킷 리스트”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는 단어

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여리

고 성의 두 맹인에게 물으셨다. 만일 우리의 생애가 올해로 끝난

다고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2021년 내가 도와줄 터이니 너의 버

킷 리스트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인가? 나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면서 너무 작은 소원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2021년은 대충 살 수 없다. 시대가 묻는 물음, 무엇보다 하나님

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성실한 답을 쓰며 사는 시간이어야 한다. 

여기 일생일대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그 답이 

요청되는 질문이며 2021년이라고 지나갈 수 없다. 그 첫 질문은 

이렇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하나가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가징 불

쌍한 자가 된다. 이 두 질문에 “응답하라 2021”

발행인 칼럼

응답하라 2021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청소년이 장성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교회...
TGC, 교회 떠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청년양성 노하우 소개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이

십 대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난다. 그런 청년들은 뭐가 다른 걸

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 사무실에 와서 

앉은 일단의 부모들은 눈물부터 닦았다. 중고등부 목사인 내

(Jon Nielson, 일리노이 로셀리스프링밸리장로교회 담임) 앞에

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은 열여섯 살 아이가 술을 마시고 파티

를 해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르게 자

란 “선한 크리스천”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그

랬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신앙에서 멀어졌다. 그 아이

들은 교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 마쳤고 또 단기 선교 여행까

지 갔으며 십대 시절 내내 다양한 사역에서 봉사하던 신실한 

아이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앙 활동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교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내게 찾아온 부모들은 대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교회

가 “신앙교육 패키지”를 보내서 그들이 여전히 교회와 연결돼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

나 그건 내가 보기에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계속 발표되는 감

당하기 힘든 통계를 볼 때마다 공황과 같은 공포를 느낄 지경

이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청소년 사역

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보고서를 분류하고 그 속

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신앙

을 “잃은” 아이들을 교회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쉬운 해결책도 

없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이십 대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난

다. 그런 청년들은 뭐가 다른 걸까? 다음 내용은 내가 그런 신실

한 청년들을 관찰한 결과다. 나의 관찰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Why Youth Stay in Church 

When They Grow Up).

하나님의 영역인 청소년 회심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양육은 사역자 책임, 부모는 삶 속에서 복음 드러내도록 



<1면에서 계속>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

에게 비자를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다음과 같

은 공약을 통해 성소수자들

의 인권을 적극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에서 성정체성

을 이유로 차별 받지 못하

도록 평등법 제정

△인터섹스와 트렌스젠

더 국민이 정부 공인 신분

증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들

어맞게 성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트랜스젠더 대상 폭력

과 범죄 근절 정책 시행

△성소수자, 그 중 특히 

흑인과 트렌스젠더를 위한 

고용·거주 지원 정책 시행

△인구 조사에 성정체성 

관련 데이터와 성소수자 대

상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 정책에 활용

그리고 그 첫번째 공약이 

마침내 행정명령으로 현실

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

로 성소수자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

제들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인권보호

가 종교의 자유보다 최우선

시 된다:

△트렌스젠더 국민도 군

대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

나?

△기업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LGBTQ+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입양 기관이 LGBTQ+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이에 가족연구위원회

( F a m i l y  R e s e a r c h 

Council) 토니 퍼킨스 위원

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명

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

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

(demanding uniformity)”

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

다.

퍼킨스는 종교단체가 ‘성

차별 반대’ 행정명령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이

는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

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엄

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겨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 행정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

우, 성경적·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

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

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아

이들에게 여자아이로서 경

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 그

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

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

측했다.

퍼킨스 위원장의 예측은 

벌써 실현되고 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 보도되자마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최소 6개 

주에서 태생적 성별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월

드 ’ 지 는  보 도 한 다

(Conservative states 

ready for transgender 

bat t l es:  Pro-fami ly 

advocates expect to 

defend laws protecting 

children).

바이든 행정부의 인간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

라 사회 심리적 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젠

더이데올로기’에 맞서, 남

녀간 결합인 전통적 가정제

도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수

호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몬

타나, 알라바마, 조지아, 유

타 주 등에서 사법적 전투

를 추진 중에 있다. 

남자와 여성의 성별(性

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질

서 대신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gender)를 통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에 민주

당, 즉 바이든 행정부는 동

참하고 있다. 

결국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는 매

우 위험한 시대사조로서 21

세기 젠더이데올로기의 핵

심전략인 젠더 주류화는 남

녀 고유의 성정체성을 해체

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기에 

크리스천들은 이에 눈을 크

게 뜨고 지켜보면서 기도해

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젠

더이데올로기가 강행되는 

성혁명의 거센 파도 앞에 

우리는 맞서 있다.  결혼 및 

가족제도를 수호해야 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

났지만 전례 없던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불안 현상

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사당 점거는 미

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두고도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안전한 분위기에서 취임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제는 과거의 모든 아픔의 흔적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정치에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 해도 정치란 관심을 버려야 할 영

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땅을 다

스리는 권한이었습니다. 다스리다는 히브리어 동사형 ‘말라크’이고 다스리는 

왕은 명사형 ‘말레크’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이 궁극적인 통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

신 통치자, 유일하신 통치자의 명을 받아 세상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위임받

은 사람들입니다. 즉 대리 통치자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시고 훗날에는 왕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왕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위임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 받아 섬기는 왕의 역할

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윗 같은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

석음에 빠져버린 사울 같은 왕,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도자

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통치권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

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

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적용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

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 선서의 전통을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

릭 집안에서 1893년부터 사용해오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은 문자로 된 책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진실하게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의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섬긴 왕들을 선한 왕이라 평가하고 말씀

을 제쳐놓고 자신의 성격대로 통치한 왕을 악한 왕이라 부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식을 축하하는 시간에 미국을 대표하는 컨트리 가수 브룩스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취임

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가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을 따라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상의 모든 왕은 한시적으로 통치를 위임받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크리스

천은 불완전한 지상 통치자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마침

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를 당신의 나

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 속에 머물게 하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preachchrist@kc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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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성적 혁명 맞서, 하나님 주신 가치 지켜나가야!

<1면에서 계속>

그것이 충격적인 내용이

라도 그렇다. 정말로, 극복

해나갈 문제가 무엇인지 분

명히 깨닫고 공동체 사람들

과 나누는 것은 공동체에 유

익하다. 리더가 가진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장점이 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리더는 자신이 영웅이 아

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는 공동체의 책

임자를 따지기보다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

면 리더는 자신의 약점에 대

해 솔직해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진정성

을 보이면 사람들은 리더에

게 더 많이 헌신하고 아이디

어와 에너지를 발휘해서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더

욱 강해진다.

3. 편안한 상태에 머물려 

하지 않기

좋은 리더가 되는데 실패

하는 이유는 리더가 자기 자

리에만 머물려 하기 때문이

다. 예전 습관에 의존하고 

과거에 먹혔던 것만 반복하

려 드는 행동 때문이다. 이

렇게 되면, 자신의 강점에 

의존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

는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

지만, 멀리 보면 리더는 강

해지고, 공동체는 더 강해질 

것이다.

4.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사람들은 리더의 솔직함

을 평가하고 신뢰하며, 리더

의 거짓에 실망한다.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잠

시 호기로움을 느낄 수 있지

만, 그것은 곧 사라진다. 자

신이 틀렸다는 것, 실수했다

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공동체 사람들을 설득

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아

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실

패할 때 사람들은 리더의 판

단력은 물론이고, 속마음도 

의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극도로 불분

명하고 상호의존적 세상에

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

는 섬세한 리더십을 기르는 

것은 리더 자신과 공동체가 

개선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

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리

더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

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편안한 상태에 머물

려 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

하고 사과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약함 인정하는 섬세한 리더십 요구된다!

진실 말하고, 도움 청하며, 편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에 힘써야 



2021년 1월 30일 토요일www.chpress.net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목   회

인 생 의 

모든 삶은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계로 끝을 맺습니다. 태어나

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

작되고 성장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 관계를 맺고 장

성하면서 직장에서 상사와 사

장과의 관계를 맺고 살며 타인

을 만나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자

녀를 낳아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생은 관계라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런 관계의 대부분은 언어를 통

해 이루어집니다. 비록 말을 못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화

나 표정 그 밖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

을 전달하며 기대와 소망을 나

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

라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이 세

상에 어떠한 피조물보다 말을 

잘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

의 뜻과 감정과 꿈을 나타내기

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

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

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

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

니다. 말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

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다

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

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

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

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자 궁창이 생

겼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

을 지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모

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창조 되었다고 증

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여러 가지 놀

라운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입

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

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고 말합니다. 말을 먼저 선포하

면 모든 세포와 뇌의 영향이 말

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

다. 즉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고 선포하

면 뇌에 박히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

니다. 견인력을 넘어 성취하도

록 이끄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

기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

은 세 가지 말 곧 ‘없다’ ‘잃었

다’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절대

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

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언

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

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잃어

버린 말의 권세를 되찾아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

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

조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

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

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만

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

재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의 말

에도 창조적 힘과 권세가 있었

던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

름을 일러 주었는데, 그때 불린 

이름이 곧 동물들의 이름이 되

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권

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

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

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간교한 

사단은 뱀으로 다가와 하나님

의 말씀을 곡해하고 부정하도

록 하여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

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

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죽고 

저주 받은 땅으로 쫓겨나고 말

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영혼

의 아름다운 말씀도 속사람 아

담과 하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

들이자 결국 파멸의 길이 다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

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

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정죄

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

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흩어짐

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

며 의욕적인 삶을 살고자 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의 언어는 결국 혼잡하게 되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말

의 권세는 되찾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31

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

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

만히 앉아 생각하면 끊임없이 

염려와 낙심과 좌절 그리고 불

안과 초조가 밀물처럼 몰려오

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

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입술은 

낙심과 좌절의 언어를 토해내

게 되고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

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

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수님께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

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

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말의 권세를 찾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믿을 때 시

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

난 인간의 언어는 생명이 없는 

언어와 같습니다. 주님을 구세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

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나

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에 소망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 받은 우리는 하나

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합니

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

이 있어 길이 험하니 산을 뚫어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말한

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고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나라

의 왕이나 대통령이 지나가다

가 "저기 산을 뚫어 길을 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다" 

말하면 머지않아 산이 없어지

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은 환

경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

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말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

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고 말

씀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런 문제를 당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입술의 말

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 생활과 직

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로써 명령

하고 계속 기도하면, 아무리 어

려운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

면 문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며 고생하다가 허리디스

크를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하였으나 그러나 끈질긴 기

도로 주님께 응답받고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

도 후에 다시 다리가 저리며 허

리디스크가 재발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 다시 디스크

가 재발했구나 하는 탄식과 함

께 염려가 앞섰습니다. 며칠 동

안 고통가운데 있다가 문득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미 

1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치료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저는 단호하게 기도

하며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았고 이

미 치료되었다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고통은 실상

이 아니고 허상일 뿐이다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가라’ 마음속에 나는 이미 

치료를 받았음을 선포했습니

다. 그리고 입술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결국 며

칠이 지나자 통증이 씻은 듯이 

떠나가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고 해도 유

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생기지

만 무정란은 아무런 변화가 일

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

고 사는 존재로 항상 믿음과 소

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

입니다.

살면서 문제는 항상 다가옵

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

언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1)먼저 우리는 축복의 언어

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

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던

지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해야 합

니다. 건강하다, 씩씩하다,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실제로 

언어생활이 사람의 인생에 2/3

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업도 사업도 모두 말을 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달변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

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고 사는 것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

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말씀합

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

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

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고백

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

입니다.

잠언 13장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

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어떤 말이 복이 되

기도 하고 어떤 말은 화가 되기

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파

괴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5-6절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

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

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

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했

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하면 

축복받지만 말을 잘 못하면 망

한다는 말씀입니다.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이정환 목사
(뉴저지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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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8장 20-21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신앙의 백미는 노년의 삶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아무리 

젊을 때 신앙에 열심이었다 

해도 죽음이 가까울 때 달라

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

떤 이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덮기 전에는 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조석 변으로 변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적

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선

배들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께서 저들의 이름을 들어 자

신의 정체성을 변호하셨기 때

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

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저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을 뵈옵고 있는 존재임을 증

거 하셨다. 모두가 자신의 신

앙을 자랑하지만, 저들은 하

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고 두

둔하신 자들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제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

이 가까워옴에 따라 새삼 저

들의 삶이 부러워진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삶을 좀 

더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은 137

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작별해야 했다. 그러자 아브

라함은 후처를 얻었고(창

25;1), 그에게서 시므란, 욕

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

단을 낳았다. 후처에게서 얻

은 자녀들은 대부분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간 자들이었

다. 후손들 중에는 앗수르도 

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세

월을 더 살다가 죽었다. 놀랍

게도 그 기간 동안의 삶에 대

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이삭은 약속의 아

들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

들이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

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

런 놀라운 은혜로 태어 낳고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이

삭이나 성경은 간단하게 기술

했고 우물을 몇 개 팠다는 기

록 밖에는 주목할 게 없다. 그

가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

하게 되자, 늙은이에게 식탐

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이삭

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별미를 부탁했

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짐승

을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고 했다.

그것도 양떼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들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들짐승은 기름이 적고 담백하

기 때문에 양고기와는 별미였

기 때문이었으리라. 늙은이에

게는 좀 더 맛있는 음식에 대

한 본능적 식탐이 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가 잡아온 

짐승으로 요리한 별식을 맛있

게 먹고 하나님의 예언과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파격적

인 제안이다. 영적으로 어두

워지니 하나님의 예언까지 잊

어버리고 말았다. 놀라운 것

은 이삭은 그 후로 43년 동안

을 더 살았고(180세) 셋 중에

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 43년 

동안의 긴 세월을 성경은 침

묵하고 있다.

그 다음 야곱을 조명해보

면, 그의 노년은 영성으로 충

만했다. 세 사람 중에 훨씬 적

은 147세를 살았지만 아브라

함이나 이삭에 비해 그의 노

년은 찬란했다. 짐승에게 찢

겼다고 슬퍼하던 아들 요셉이 

살았고 당시 강대국가인 애굽

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시식을 듣게 되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진실임을 

알았고, 그 수레를 타고 풍요

로운 고센 땅으로 70여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민을 떠났

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2인자

이었다. 절대적 권력을 손에 

쥔 아들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갔으니 야곱의 욕망은 펄펄 

끓어올랐을 것이다. 보통 사

람이라면 매일 온갖 진기한 

음식으로 배불리려하고 수많

은 아름다운 후처에 눈독을 

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다. 그는 그

곳에서 17년을 살았고 이내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였고 자

녀들의 앞날을 예언해주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두 아

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운 아

버지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드

리게 한 후 그들을 물러나게 

한 후,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큰 절을 드렸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2인자가 늙

고 초라한 아버지 앞에 큰절

을 드리는 모습을 그려보면 

눈물이 난다.  

그 후 두 아들의 머리에 안

수하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끌어 장자 므낫세의 머리

에, 그리고 왼손을 차자 에브

라임의 머리에 얹어드렸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

하는 야곱은 손을 엇바꾸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요셉이 

손을 바꾸도록 말씀을 드렸

다. 그 때 비록 눈은 볼 수 없

었지만 영성은 한 없이 밝았

던 야곱은 말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

나 장자보다 차자가 더 큰 자

가 된다. 요셉의 영성은 어두

워졌지만 야곱은 밝아졌다. 

기력이 쇠약한 상황에서 침상

에서 꼿꼿하게 일어나 두 손

자를 축복했고, 자신의 시체

를 이스라엘 땅 조상의 무덤

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산

다 해도 약속의 땅이요, 영원

한 도성을 그리워했음을 의미

한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야곱의 영성, 그 노년의 야곱

의 찬란한 영성을 본받고 싶

다.  
locielo88@naver.com

목·양·칼·럼 

야곱의 영성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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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회의 장로요 한의사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약 25개 

정도의 체인을 가지고 12명 정도의 직원과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

다. 새해에 전략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비즈니스 경영의 성경적 원

칙을 위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미타에서 권영화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다. 

둘째,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인생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 셋째,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

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

다. 미국에서는 직업이란 영어단어를 “Vo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

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은 사람의 육신을 다루는 의사로서 내가 가진 의술로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도 가장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

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pride)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인간존중(human respect)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탁월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

려면 경영원리가 “인간존중의 원리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목

사도 교회를 목회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

랑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

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IBM이나 럭키 금성 같은 기업은 “고객을 위

한 가치 창조, 인간존중”을 기업경영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

다. Holiday inn의 창설자 켐몬즈는 1956년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인식하는 기독교의 원리 이웃사랑

의 정신”에서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로 한다고. 비행기를 타보

면 스튜어디스들의 봉사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친절하고 손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서비스 정신이 탁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인되심(Lordship)의 원리입니다. 비즈니스의 경

영철학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

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

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

진 것들의 많은 중요 영역이 이미 주인되시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

으셨습니다. 나의 부모, 종족, 탄생일, 남녀의 성별, 피부색, 외모도 

나의 기질이나 재능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

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

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늘 그분의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

십시오. 하 회장 즉 회장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셋째, 거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The art of the deal). 미 대통령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거래의 기술”이란 책에

서 10가지를 말했는데 5가지만 소개합니다. 1)크게 생각하라 2)선택

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3)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4)최고의 물

건을 만들어라 5)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고된 직업이지만 어차피 평생 일할 천직입

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일하십시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성경적 경영원칙: 인간존중, 하나님이 주인되심, 거래의 기술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법명은 “마약예방”이지만 

실체는 마약범죄자를 “비범

죄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

들 SB-57 Controlled sub-

stances: overdose prevention 

program(2020-2021). SB-73 

Probation: eligibility: crimes 

relating to controlled sub-

stances(2021-2022)의 실체를 

알아본다! 

캘리포니아 Scott Wiener 

상원의원(민주당, SF)이 이번

에도 획기적인 사악한 발의안

을 2개나 제출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 통과시킬 법을 논

의하는 입법 회의에서 자신이 

앞으로 제출할 여러 법안들 중 

“decriminalize all drug use(

모든 마약물 사용을 비범죄

화)” 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

여러 법안들”을 도입하여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는 작년 12월에 SB57을 제출

한 것에 연이어 새해가 되자마

자 1월초에 SB73을 제출하며 

약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B57이나 SB73처럼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악법

들은 교묘하게 여러 다른 법안

이름으로 단계적으로 나옵니

다. 또한, 악법들의 ‘악함의 차

원’이 더 사악하게 진보되어 나

온 것을 지난 10년 넘게 법안

들을 first-hand로 보는 단체/

대표 중 한명으로 저는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한 예로, Scott Wiener과 Cris-

tina Garcia(민주당 상/하의

원)가 성범죄자와 소아성애

자에 대한 형벌을 낮출 뿐 아

니라 법정과 경찰에 “성범죄

자 또는 소아성애자로 명백히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

게 만든 법안들이 이미 있는

데 바로, 2020년에 통과됐던 

SB145, AB1145 같은 법안들

입니다. 이들은 2012년에 통과

된 SB1172에서 진보된 법안들

이라고 할 수 있지요.  

SB1172는 Jackie Speier(민

주당, 상원)에 의해 제출됐었

고 당시의 주지사 제리 브라

운이 서명하여 통과된 법안입

니다. “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

tion”이라는 법명으로 나왔는

데, 법의 실체는 아이들의 성정

체성(Sexual identity & ori-

entation)의 혼돈을 정상화하

고 소아성애자라는 명칭을 슬

며시 “성정체성 sexual orien-

tation” 중 하나로 바꿔버렸습

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단계별 법

안들이 나왔으나 줄입니다. 

SB57, SB73 발의안들은 민

주당 소속 Scott Weiner 상원

의원이 제출하고 그 외 민주당 

Susan Eggman, Bradford 상

원들 외 Chiu, Friedman, Ka-

mlager, Bonta, Carrillo, Ting, 

Wicks 하원의원들이 공 동제

출했습니다.     

SB 57과 SB 73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SB57같은 경우 마약

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들로 알려진 오클

랜드,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

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마약 중

독자가 의료 감독 하에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

사) 사용장소”를 만듭니다. 자

칫 말이 되는 법 같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실행

한 나라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연방법 역시 상식적으로 위

헌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황

당한 법입니다. 

동시에 SB73은 헤로인, 아

편 또는 아편유도체, 소금, 대

마초, 펜시 클리 딘(PCP) 및 기

타 위험한 약물의 사용자 및 딜

러에 대한 형사처벌을 낮추거

나 감옥에 안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도입되지 않

은 LSD 및 마술 버섯과 같은 

모든 환각제까지도 합법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치는 것은 결국 다음세대

와 자녀들의 미래!

이런 마약사용이 합법화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끼쳐질 영

향은 또 다른 사악한 법(학교

에서 마약을 정상이라고 홍보

하고 권장하는)을 만들어낼 것

이고,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

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가

르치던 수업이나 특별 초청들

이 사라졌기에 너무 훤히 보이

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Scott은 이 법안들이 중요성

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범

죄화는 인종 차별적이다…마

약을 범죄화 하는 법은 그들의 

감금률(Prison time)을 증가시

켜 ‘흑인과 갈색 공동체’에 불

균형 적으로 해를 끼친다. 마약

과의 전쟁과 대량 투옥은 정책 

및 공중보건 실패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스

러운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

습니다.

SB 57, SB73에서 제안하는 

“Safe injec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 장소”는 처음

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나라들

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수년간 이

와 같은 센터를 운영해왔는

데, Heritage Foundation의 

Christopher Rufo의 조사를 

보면 “이런 장소들안에서 안전

이란 없으며 오히려 쓰레기, 범

죄 및 여러 장애를 더 크게 증

가”시켰다는 리포트를 알려줬

습니다..

또한 2020년 검증된 부정/

사기 선거자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의혹을 일으킨 Swing 

State 중 하나였던 필라델피아

는 미국 최초의 “Safe injec-

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열 계획이었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제

3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Crack 

House Law크랙하우스법‘이

라고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기

에 허락할 수 없다‘라는 판결

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80년대에 통과된 이 고마운 

연방법은 규제약물을 불법적

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설정하

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인쿠아

어에 따르면 새로운 바이든 행

정부는 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

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

이든이 이미 캘리포니아의 법

무부 장관인 Xavier Becerra(

민주당)에게 미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이끌어달

라고 했기에 그것이 승인되면 

마약범의 형벌을 낮추고 감옥

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될 수 

있는 법안들 집행이 신속히 실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 지난 

7월 Becerra는 필라델피아의 마

약 케이스를 지지하는 다수 주

들의 Amicus Briefing ( https://

oag.ca.gov/news/press-releas-

es/attorney-general-becer-

ra-joins-multistate-amicus-

brief-support-public-health)

에 참여하여 불법 약물 주입 사

이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글을 맺으며

플라스틱 봉지사용도 몸과 

사회에 해롭다고 법적으로 통

제시키면서 그보다 더 위험한 

마약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

고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

며 감옥은 아주 가볍게 또는 아

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일까요? 이

런건 정치니까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 해결이 될까요?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일어나 선한싸움을 하십시오(1)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4면에서 계속>

그는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

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 아이

와 노는 것을 금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무시했습니다. 외톨이

로 지냈는데, 12세 때 교회에 젊

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교회에 갔지만,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늦게 갔다 일찍 나오곤 했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의 여운이 남아 

앉아있다 교인들 틈에 끼어 나오

게 됐습니다. 마주친 목사님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

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 아버

지를 닮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황하여 빠져 나가

는 아이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

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님의 아들답게 꼭 훌륭한 사람

이 되라!” 세월이 흘러 그는 주

지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 

월터 후퍼! 테네시 주지사

(1911-1915)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날은 바로 테

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

다.”

한 사람의 축복이 이와 같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

니다. 민수기 6장27절에 “그들

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

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

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우리는 감사의 말을 선포해

야 합니다. 

시편 50편23절에 “감사로 제

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

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

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감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

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11:41)고 말씀하셨습니다. 보

통 사람들은 일을 마치거나 원

하는 바를 이루고 난 후 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러나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진

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일을 마

친 다음 즉 사후에 감사를 해도 

좋은 일이나 예수님은 먼저 일

이 있기 전에 사전 감사를 드리

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니다.

시편 100편4절에 “감사함으

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

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

축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감

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

의 통로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과 역경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더니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

나의 어려움과 상황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달려가

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3)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

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하

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

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

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

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언

어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

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16장26절

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

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바

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세상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며 온 천하 만민

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

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한마

디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

원하며 한 영혼의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

며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는 복

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

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

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다 이

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

에게 참된 소망과 꿈을 주셨습

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

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 감사

의 말, 그리고 복음의 말을 전하

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

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odchurch@gmail.com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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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2300만이나 

되는 하우사족

은 중앙아프리

카에서 가장 규

모가 큰 종족집

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

돼있다. 역사는 이민과 정복으

로 점철돼있고, 19세기 초 이후

로 풀라니족(Fulani) 침략자들

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세기 동

안 원거리무역에 종사해온 데다

가 그들 민족성 자체가 동화력

이 있어서 하우사의 문화적 경

계는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다.

하우사 언어는 빠른 속도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가 

되고 있다. 사하라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우사어를 또

한 사용하고 있다. 토루베족

(Toroobe)과 펠라타족(Fellata)

을 비롯한 풀라니족들 일부는 

하우사어뿐만 아니라 하우사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다.

2천만 이상의 하우사족은 나

이지리아의 북부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으며, 이곳을 "하우사의 

땅(Hausaland)"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부의 수단과 에티오

피아와 함께 대부분의 서아프

리카 국가들에도 많은 하우사

인들이 살고 있다. 

삶의 모습

하우사족은 주로 농부나 양

치기로서 또는 무역을 하며 생

계를 유지한다. 재배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얌, 땅콩, 담배 

같은 것들이 있다. 농부나 양치

기라 하더라도 2/3 정도는 농

업이 아닌 일을 부업으로 가지

고 있다.

하우사 무역상들의 특징적인 

외모는 길게 늘어뜨린 가운과 

수를 놓은 모자를 쓴다는 것이

다. 그들은 지방 시장에서 가죽

제품과 철제 자물쇠, 마구 같은 

물건들을 팔러 다닌다. 시장은 

하우사 사회의 전통적인 한 부

분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중요

성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들

과 친척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마을일을 의논하고, 옷을 잘 빼

입은 처녀들은 자신을 드러내

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하우사인들은 시골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의 

농촌에는 2,000에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 촌락의 내

외에서 인구의 1/3에서 1/2 정

도는 대가족으로 이뤄진 소규

모 농촌부락을 이룬다. 이러한 

혈연을 바탕한 경제단위는 가

부장의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

되는 것이다.

하우사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유

재산에 따라 평민 또는 수장

(chief)으로 분류된다. 결혼은 

가까운 친척, 특히 사촌 등이 

배우자로 선택되며 부계사회

다. 부유한 하우사인들의 옷장

에는 전통의상에 따라 수를 놓

은 가운과 샌들, 가죽 슬리퍼 

등이 있다.

하우사 여자는 12-14세에 대

개 결혼을 한다. 이혼률이 높긴 

하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우사 여자들은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으

며 외출에 제한받는 일이 흔하

다.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고 잡

다한 가사를 하는 등의 일을 주

로 맡고 있다. 밭일도 하고, 남

자들이 수확하는 일도 돕는다. 

남는 시간마저 시장 일에 쓰도

록 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돈은 

딸의 지참금에 쓰인다.

하우사족은 매우 근면한 민

족으로 몇 가지 다른 직업들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예컨대, 군대에 있으면서 무

역과 상업을 하고 사회사업도 

하며, 이슬람 전파에도 힘을 쏟

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

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상업 영역을 독식하게 

됐다.

신앙

서기 1500년경 이슬람교가 

북부 무역상들에 의해 하우사

족에게로 들어왔다. 도시에 사

는 하우사족들은 사업이 잘 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받

아들였다. 1804년과 1808년에 

"성전(holy wars)"이 일어나면

서 하우사족은 주변의 강대한 

이슬람 종족인 풀라니족에 정

복됐다. 그 때 많은 시골사람들

도 강제로 또는 돈을 받는 대가

로 무슬림이 됐다.

오늘날 하우사족은 완전히 

무슬림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단

히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이슬

람의 의식들과 축제 모두를 준

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우사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

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

해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사인

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사 사회에는 이

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

음에도 불행한 일은 예수께 마

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

실이다. 이슬람이 하우사의 무

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

프리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

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사

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

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도 하우사족에게는 현존하는 기

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하우사(Hausa)

미국 목회자 ‘인종문제’ 설교 점점 꺼려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4

년 전에 비해 인종문제 관

련 설교를 꺼린다는 조사결

과가 나왔다. 미국은 지난

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인종차별 반대시위, 인

종 간 대립이 극심했던 대선 등을 겪었다. 목회자

들이 인종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꺼리는 것은 인종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사회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여준

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

치가 최근 목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성도들이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환영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7%(2016년)에서 

17%(2020년)로 4년 만에 10% 포인트 증가했다. ‘

환영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4년 전 

90%에서 16% 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환영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 목회자는 57%에서 32%

로 급감했다.

목회자들이 느끼는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도 다르지 않다. 최근 2년간 인종화합을 주제로 

한 설교에 대해 성도들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2%

가 ‘그렇다’고 답했다. 4년 전(5%)에 비해 2배 이

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성도들의 부정적 반응이 

설교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다. ‘최근 2년간 인종문제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다’고 답한 목회자는 4년 전 10%에서 16%로 

늘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총괄디렉터는 

“목회자들이 설교 내용을 성도들이 원하는 주제

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밝

혔다. 이어 “목회자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성도들

의 큰 반발 없이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하

고 있다”면서도 “최근 4년간 이를 주제로 한 설교

를 피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정적 반응이 늘

고 있다는 점은 미국교회 강단에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흑인 목회자(93%)가 기타 인종

(74%)이나 백인(73%)에 비해 ‘성도들이 인종 화

합을 주제로 한 설교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는 비

율이 높았고,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인종문제를 주

제로 설교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4%다.

미, 73년 이후 낙태 6200만건 

1973년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사건’ 판결 

이후 미국에서 6200여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으며, 

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미국 최대 낙태 반

대 단체인 미국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가 지난 21일 발표했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6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생명권위원회가 펴낸 ‘미국의 낙태 상태’라

는 보고서에 따르면 73년 1월 22일 해당 판결 이후 

낙태가 헌법으로 보장되면서 지금까지 6250만

4904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낙태 건수는 미국 질

병통제예방센터(CDCP)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

지하는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로

부터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미국생명권위원회 캐롤 토비아스 대표는 “끔

찍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자들이 낙관

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90년 이후 해마다 

낙태 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60만

8600건을 정점으로 2013년엔 95만8700건, 2015

년에는 89만9500건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토

비아스 대표는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보호하

려는 사람들이 미국을 로 대 웨이드의 치명적 유

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낙태 건수의 하락은 미국생명권위원회 

같은 낙태 반대 기관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기관

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

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보도했다.

토비아스 대표는 “법적 노력은 우리 일의 핵심

이며 이는 미국에서 낙태를 종식하는 열쇠 중 하

나”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 존중 교육과 법률적 

노력은 우리 문화와, 예기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삶에서도 빛난 ‘믿음의 홈런왕’ 행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

그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전설의 홈런왕 행크 에런(

사진)이 지난 22일 86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야구사

에 남긴 그의 기록과 인성, 

신앙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런은 1954년 데뷔 후 

23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통산 755홈런 3771안

타 2297타점을 기록했다. 야구 역사상 20시즌 연

속 20홈런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다.

1974년 4월 8일 베이브 루스의 종전기록(714

개)을 경신하며 715호 홈런을 쏘아올린 장면은 

메이저리그 팬들이 뽑은 야구 역사상 최고의 명

장면 2위에 랭크돼 있다. 당시 에런은 백인들의 

우상이자 야구 영웅이었던 루스의 통산 홈런 기

록에 다가서면서 극심한 인종차별과 협박에 시

달렸다. 소속팀이었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

에는 인격 모독과 은퇴를 종용하는 협박 편지 

100만여통이 쏟아졌다. 그는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경기 전날 경기장에서 잠을 잤지만, 필드에

선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를 펼쳤다.

새 홈런왕으로 등극한 직후 가진 인터뷰는 그

의 견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회자된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에런은 “타석에 섰을 때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

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날 위

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답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홈런 기록을 세운 날 집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에런은 1976년 은퇴 후 자선활동을 펼치며 선

교적 삶을 보여줬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흑인

들의 목소리도 대변했다. 에런의 별세 후 미국 전

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에런은 편견의 벽을 깨

는 게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었다”

고 추모했다.

유전자편집기술 연구, 기독교인 반대 높아

전 세계 기독교인은 빠르

게 발전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는 2019년 10월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계 20개국의 성인(각 국

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

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바꾸기 위한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찬성하

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3명(31%)이 찬

성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무종교인에 비

해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국은 기독교인(21%)

과 무종교인(47%)의 찬성 응답 비율 차이가 26% 

포인트로 조사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조사국 중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16%)는 유일하게 

기독교인(16%)의 찬성 비율이 무종교인(15%)보

다 높게 나왔다.

대한민국 응답자의 찬성률(47%)은 아시아 지

역 조사국 중 인도(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

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찬성률은 39%에 그치며 

무종교인 찬성률(52%)과 13% 포인트 차이를 보

였다. 아시아 조사국 중 가장 편차가 큰 수치다.

한국VOM, 파키스탄 기독 청년 지원

한 국  순 교 자 의 소 리

(VOM)는 파키스탄 펀자브

주 나로왈시의 기독교인 청

년 세 명이 신성모독 혐의

로 기소됐다고 20일 밝혔

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청년들이 성탄절

을 맞아 모닥불을 피웠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들

이 코란을 불태웠다고 주장했다”며 “청년들이 혐

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에 잡혀 갔다”고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코란을 

불태웠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독교인

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1997년 2월 카

네왈 지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

는 허위 주장만 믿고 3만명 넘는 무슬림이 이들

의 집과 교회에 불을 질렀다. 2005년 11월에도 

상글라힐 지역의 교회 세 곳이 같은 이유로 불에 

탔다.

기소된 세 청년이 사는 콜티무함마드사데크 

마을의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이고 40가정만 교

회에 다닌다. 사건 직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변

호사들이 경찰과 협상해 세 청년은 보석금을 내

고 풀려났지만, 무슬림이 운영하는 벽돌가마에서 

일하던 가족들은 모두 실직했다.

폴리 대표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신성

모독 중범죄로 기소되면 형을 줄이기 어렵다”며 

“우리와 동역하는 파키스탄 ‘에스라법률협회’가 

경찰이 공정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신속히 대처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VOM은 세 청년의 가족을 

돕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교자 및 수감

자 가정 지원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는 불평등 바이러스…” 

세계 최빈곤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

을 극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비관

적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

유한 1000명은 불과 9개월 

만에 재산을 온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

개발기구 옥스팜은 각국 정

부에 더 급진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

했다.

옥스팜은 25-29일 닷새 동안 온라인으로 열

리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맞

아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에서 “역사

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최초의 전염병으로 

코로나19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

스팜이 보고서를 준비하며 79개국 295명의 경

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7%는 코로나19로 자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해

지거나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00명은 불과 9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재

산 손실을 거의 다 회복했다. 옥스팜 분석팀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최고치

를 기록해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정점에 이르렀

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2월 19일을 100으

로 놓고 이후 이들의 부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해 3월 직후 억만장자들의 부는 70.3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99.9로 사실상 

원상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와중에도 세계 최고 부자 10명의 재산

은 지난해 3월 18일 연간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 

발표 이후 연말까지 되레 5400억달러 늘어났

다. 옥스팜은 “이들 10명의 재산 증가분만으로

도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억만장자들과 달리 취약계층은 코로나19 대공

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미 

수억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IBRD)은 현재의 불평등을 각국 

정부가 방치할 경우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

하는 빈곤 인구는 2030년까지 5억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총 빈곤 인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

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옥스팜은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 위기 속에 

“팬데믹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신

적인 정책이 갑자기 가능하게 됐다”며 “각국 정

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행동한다

면 빈곤층은 10년이 아닌 3년 안에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신자유주의 탈피’를 구체적 대안으

로 제시했다. 각국 정부는 ‘긴축 재정’이라는 낡

은 방식을 버리고, 부·성별·인종 등의 이유로 

보건·교육 등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

극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만장자를 경제 

실패의 징후로 간주하고 최고 임금제 및 생활임

금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옥스팜은 특히 이번 위기를 가장 부유한 이들

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

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1400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실업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아동과 노인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보고서가 예시로 든 아르헨티나의 경우 코로

나19 대응을 위해 대부호들에게 임시적으로 부

유세를 부과했고 3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빈곤층 및 중소기업에 제공할 

의료용품과 구호품을 구비하는 데 사용됐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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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우는 평양 숭실대학 출신으로 

유학차 도미했다. 그는 늦어도 1916년

에 미국 가주 리버사이드(하변)으로 이

주했고, 이곳 링컨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하변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했을 

것으로 본다. 2년 후 6월에 그는 하변

의 링컨 관립중학교를 졸업했다.

 

나성한인교회 영수

링컨중학교를 졸업한 1918년 연말

에 박일우는 나성으로 이주했고, 이듬

해인 1919년 2월 그는 아리조나주 찬

들러로 이동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서였을 것이다. 그해 가을에 그는 나

성으로 돌아왔고, 오늘날의 바이욜라

대학인 나성성경학교에 입학하였다. 

나성한인교회 순행 목사였던 민찬

호가 1919년에 하와이로 전임한 후 

홍치범이 순회 목사로 그를 이었다. 

당시 나성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동

포 중 교회에 출석한 장년 교우는 40

여 명이었다. 박일우는 노진국과 염세

우와 함께 본 교회 영수로 재직했다. 

그는 민찬호가 없을 때 다른 두 영수

와 함께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다. 본 

교회에는 영수 외에도 집사와 권찰이 

있었다. 정인영, 정지영, 염달욱 조성

환, 주영한 그리고 전진이 집사였고, 

김이선, 박순애 그리고 임화연이 권찰

이었다. 

그해 11월 25일에 신한민보는 신실

한 교회 직원과 예배당이 편리하고 설

비가 잘 되어 있어 부흥의 희망이 있

었다고 보도했다. 그가 영수로 있었을 

때의 예배당은 두 곳으로 보인다. 

1910년대의 예배당은 올리브 코트 2

번지였고, 1920년대 초의 예배당은 

노스 벙커힐 스트리트 240번지였다. 

그의 영수직은 산타바바라로 이주하

던 1921년 3월까지로 보이는데 1년 4

개월 정도의 그의 영수 활동은 찾기가 

쉽지 않다.

산타바바라에서 나성으로 다시 돌

아온 박일우는 1923년의 10월에 김영

희와 윤병희와 함께 나성한인장로교

회 장로로 선정되었다. 그의 신앙관은 

1924년 2월 7일에 신한민보에 게재한 

아래의 “종교학설”에서 엿본다. 

-세인의 정신을 지배함은 종교에서 

시작하고 물질을 지배함은 과학에서 

생하나니 이 두 가지는 인류 사회에 

없지 아니하고 가장 긴요한 요소라. 

오인이 생활함에는 의식주가 문제요, 

요소가 됩니다. 그 3상이 구비하여야 

만사가 충실합니다. 국가의 흥망도 거

기서 일어납니다. 생활상 기초를 확실

히 세우려면 의식 두 가지 아니면 가

능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관자의 말에 

의식이 족하여야 예절을 안다고 하였

습니다. 과연 물질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발명도 무비 정신에

서 나오는 것이니 정신생활을 요구함

이 오인의 가장 필요합니다. 과연 충

분한 정신만 있으면 물질은 자연히 수

입됩니다. 정신병자에게는 물질이 태

산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쓸데없고 설

혹 물질이 다 내 것이 될 때도 내 생명 

내 정신을 실하면 그 물질이 무소용이

니 정신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그 

물질을 어찌 건사하며 보전하리오. 종

교는 곧 사람의 도덕적 정신을 지배하

는 일신도를 가르침이니 바른길로 가

는 사람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

람도 있을 터이나 그 길의 목적은 오

직 하나인 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

이라. 하나님은 하나이니 찾아가는 방

법은 각각 달라서 예수교로도 70여 

종이요 천도교로도 17여 종이며 기타 

유교 불교 중에도 50여 종이외다. 내

지에도 백년교 태국교 대종교 단군교 

시천교 예수교 불교 유교가 있고 백인

들에게는 그 수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는 각 개인 실례의 정신상 

기쁨과 즐거움과 안위를 주므로 가정

과 사회와 국가에 필요하며 근본을 도

려내어 부패한 사회를 혁신케 하며 사

지에 생령을 중생케 하여 하나님을 알

고 두려워하며 공경하여 하나님과 같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목적합니다. 

예수는 말씀하기를 상제를 두려워하

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잠1:7), 지

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

경함이라, 나를 사랑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사람

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

거든 어찌 무형한 하나님을 사랑하리

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배고

프지 아니하여 속에서 생명수가 강과 

같이 흐르며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하였으니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희망이라. 천지는 없

어질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하였

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예수교와 유교, 불교의 교지는 다 

대동소이하나 죄를 회개하고 적선하

라는 것과 극락세계를 원하는 것은 다 

하나이외다. 후에 영혼이 천당과 지옥

에 들어가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장

차 한번 시험하여 보면 자각할 터이

오. 그 외에 다른 극락세계는 곧 눈으

로 보는 세계이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 빈천을 물론하고 몸

이 기쁘고 즐겁고 새로워 하나님을 알

고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외다. 그이는 마음의 근심도 없고 걱

정도 없은즉 평안할 것이외다.

미국 신시네티에 있던 사람은 말하

기를 아메리카는 6대주에 제일 으뜸

이요, 미국은 아메리카 제국 중에 제

일 강국이오, 나의 포도원은 미국 각 

주 중에 제일가는 맛이오, 내 집 아내

는 미국 내지 중에 제일 이쁘다. 그런

고로 내가 세계 인류 중의 제일이라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사

실이외다. 이 세상은 마치 활동사진과 

연극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비극을 

구경하다가 뜻밖에 꿈과 같은 이 세상

을 하직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극락세

계, 영원한 생명 세계는 하나님께 있

나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종교이

외다. 종교에는 부강력도 있고, 인애

력도 있고, 모험력도 있고, 회생력도 

있고, 사생력도 있고, 자유력도 있고, 

기통력도 있습니다. 옛날 앵글로색슨

이 야만 정도에서 부강 문명에 이름도 

종교이요, 영국을 재조한 크렘웰도 종

교가요 법국의 운명을 보전한 존오포

도 종교가요, 미국을 건설하고 독립한 

워싱턴과 링컨도 진실한 종교가들이

외다. 현대 영웅들도 다수가 종교가외

다. 

독자 제군이여, 우리가 참으로 민족

적 자유를 원하며, 민족적 통일을 원

하며, 민족적 국권 회복을 원하시거든 

우리도 각각 종교적 도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터를 삼아 군허진 우리 

집을 다시 만세 만석 위에 건설하기를 

위주합시다.” 

그런데 1923년 겨울에 나성한인교

회가 35, 6명의 뜻으로 나성노회에 가

입했다. 당시 담임목사에 홍치범, 장

로에 이살음, 윤병희, 김영희, 그리고 

집사에 임지영, 황성택, 정인영이 선

임되었다. 이후 몇 사람이 사임하면서 

이듬해 1월에 제직원은 윤병희 장로

와 정인영 집사와 정규만 집사뿐이었

다. 그해 3월에 박일우는 김영희, 황성

택 등 24, 5명과 함께 연명으로 청원

하여 현 재직원을 불신임하였다. 이에 

나성노회는 안식년으로 나성에 온 내

한선교사 월리스 앤더슨 선교사를 파

송하여 당회를 해산했는데, 그해 4월

에는 쌍방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당분간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1924

년에 박일우는 두 가지 큰일을 해냈

다. 나성에 거주하던 그례션 여사가 

한국의 가난한 여학교나 어려운 곳에 

보조할 목적으로 한국 찬송을 가르친 

백인 남녀 학생과 나성한인교회 교인

의 출연으로 3월 9일 주일에 베니스

제일회중교회에서 특별모임을 가졌

다. 본 교회 백인 목사의 인도로 개회

하고 그레슌 선교사가 한국 국기를 설

명하였고, 안도산의 딸 안수산이 한국 

찬송을 불렀으며, 백인 남녀 학생이 

한국어 찬송을 불렀고, 김연실 여사가 

한국 찬송을 독창한 후 박일우가 영어

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연설하였

다. 이후 헌금순서를 가졌고, 백인 남

녀 학생 4명이 촛불을 켜들고 예수의 

빛을 전했으며, 그례슌 여사가 국어로 

쓴 기를 본 교회 주일학교에 선물했

고, 그레션 여사가 기도한 후 폐회했

다. 그날 헌금한 총액은 200여 달러였

다.

둘째는 박일우가 1924년 3월에 나

성신학교에서 신학과와 음악과를 아

울러 마치고 졸업했다. 그는 1924년 

가을에 나성 인근에 위치한 옥시덴탈 

대학에 편입했고, 이듬해 5월에는 본 

대학 정치학과 4학년이었다.

나라 사랑

박일우의 나라사랑은 1917년에 대

한인국민회 하변지방회 학무원이 되

면서 나타난다. 이듬해 그는 서기와 

학무원 그리고 한국학교 교장으로 선

출되었으며, 1919년에도 학무원으로 

선임됐다. 나성으로 이주한 그는 

1919년 나성지방회 서기로 활동했다. 

그달에 아리조나주 찬들러로 이주한 

그가 김형순의 주택에서 가진 대한인

국민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

를 맡았다.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특파원 김정진이 아리조나 찬들러를 

방문하였을 때인 1919년 3월 20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축하하는 동시에 특

파원을 환영하였다. 이때 박일우는 답

사 순서를 맡았다. 이날 독

립의연금으로 200여 달러

를 거두어 중앙총회 재무 

한승곤 목사에게 보냈는

데 그는 유학생의 신분에

도 거금 5달러를 냈다.

박일우의 나라 사랑은 

그가 맡은 직책에서 볼 수 

있다. 가주 산타바바라를 

거쳐 뉴욕으로 이주한 

1921년 12월에 임 초를 대

신하여 선출된 북미총회 

제13차 대의회 헌장 수정위원, 나성으

로 되돌아온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선임된 나성지방회 총무, 그해 10월에 

지방회장의 사임으로 선출된 대리 회

장, 내지수재구제금으로 1달러를 낸 

다음 달인 12월에 선임된 다음 해 총

무가 그것이다. 그리고 1923년에 신

한민보에 기고한 “각오”와 “정돈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시국”과 이듬해에 

게재된 “남가주 아동교육문제”나 “오

늘날 우리 사회 현상과 독립운동”에

서 그의 나라 사랑을 볼 수 있다. 

신한민보 의무금을 낸 2달 후인 

1927년 10월 7일에 박일우는 나성의 

항구 롱비치에서 이창성과 함께 귀국

했다. 도미한 지 2년인 1929년에 평양

에서 살던 박일우는 이봉구와 김호연 

등 50여 명과 함께 도미동포친목회를 

조직했다.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이 취

직이 어려워 농촌으로 돌아가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박일우에 관한 그 후

의 이야기는 묻혀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4. 박일우(?-?)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유학차 도미 나성신학교 옥시덴탈대학 졸업 나성한인교회 영수, 장로(장로교회) 

대한인국민회 학무원 등 조국사랑 앞장, 1927년 귀국 평양거주 2년후 행방 묘연  

나성한인장로교회

(240 N. Bunker Hill S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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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종일 방안에만 갇혀 있느라 소화

도 불편한 딸에게 하루 세 번 식사를 영양가 있게 챙겨주는 것부터 쉽지 않

았다. 딸하고 격리는 물론이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종일 마스크를 해야 하

고 딸이 사용한 모든 식기를 끓는 물에 삶는 등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도 컸다. 첫 일주일은 몸살, 열, 기침 등 바이러스 특유의 

증상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둘째 주로 접어드는 날부터 다시 열이 나면서 산소 수준이 떨어지

기 시작했다. Urgent care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는 딸이 아무래도 불안

해서 내 차로 뒤를 따라갔다. 혹시라도 가다가 운전이 힘든 상황이 되면 어

쩌나 염려가 되어서였다. 딸의 차를 따라 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올지도 모

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하는 동안 기도 친구들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

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치 처음 유치원 가던 날, 어린 딸

을 혼자 학교에 들여보냈던 안스러운 마음으로 urgent care 건물로 들어가

는 딸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파킹장에서 세 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응급실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딸

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면회도 안 되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

르는 상황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몰려왔다. 감사하게도 바이러스가 폐렴으

로 발전되었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니 집에서 산소 공급을 하라고 해

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산소가 배달된 날 이후로 온 신경이 다 딸이 머무는 방으로 쏠렸

다. 산소가 내려가서 삐삐 소리가 나면 긴장이 되고 기침소리가 계속되면 마

음이 오그라들었다. 방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메시지와 전화로만 대화를 해

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었다. 그 가운데 지인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먼 길

을 찾아오셔서 집 앞에서 기도해주고 가신 목사님과 장로님, 마켓을 봐 준 

친구, 약 심부름을 해준 친구, 음식을 집 앞에 놓고 간 친구 등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전화로 딸에게 밤 기도를 해주고 내 방문을 

닫고 나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을 하였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어

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중에 최악의 상황들이 갑자기 가능성을 지

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남편이 천국에 간지 삼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

지만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그 때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복도로 나와 딸 방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

구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서성이며 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다.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절규와 두려움

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 속에 있는 나에게 밤마다 말씀으

로 다가오셨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

고 부르시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주셨다. “딸아 안심하라,””아무 것

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

할 일이 있겠느냐.” 그동안 익숙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

성이 되어 들려왔다. 

나이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생은 했지만 둘째 주가 지나면서 

딸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담당의사로부터 격리를 서

서히 해제해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싶어서 마스크를 쓴 채로 모이

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 

몇 주간 딸의 감염으로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

험하는 시간도 되었다. 딸이 철저하게 격리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

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로 

고통 받으며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더 진지해질 수 있

었다. 무엇보다 현실로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을 만날 수 있었다. 

며칠 전 딸하고 오랜만에 데스칸소 가든을 찾았다. 동백꽃이 피기 시작

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 그 시간이 참으

로 소중하고 감사했다. .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두려움 앞에서두려움 앞에서

일상칼럼일상칼럼

2. 구조와 내용분석

책의 구조

‘신학의 정수’의 구성은 일

련의 범주들로 진리를 나누

고 세분하는 라무스 체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에임스

는 제1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로서 신

학은 첫째 신앙(1권 1-41장) 

곧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고, 제 2권에서는 순종

(2권 1-22장) 곧 사람이 어

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

님께 대해 순종하며 선을 행

하는 가로 나뉜다. 이 두 핵

심 범주인 신앙과 순종은 에

임스의 전체 신학체계가 흘

러나오는 원천을 이루고 있

다. 1권에서 신앙의 개념, 2

권에서 선행에 대한 칼빈주

의적인 소명에 입각한 순종

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하나

님을 위해 사는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들을 통해 자신

의 신학체계를 설명한다. 

1)신앙과 하나님의 충분성

그는 신앙을 ‘마음을 하나

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신앙을 전인격적인 의

지의 행위로 규정한 후 신앙

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 

기술한다. 그는 하나님께 대

한 지식과 본질(1권, 4-5장)

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충분

성과 유효성(권능)으로 나

누어 내용을 전개한다. 여기

서 하나님의 충분성에 대해

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피

조물이 필요로 하는 전부라

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분명

히 첫째로 다양한 속성들 속

에 표현된 하나님의 본질 속

에서(1권 4장), 둘째로 한 하

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

시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의 현존 속에서(1권 5장) 확

인된다. 또한 하나님의 유효

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유효성을 만물 속에 있는 모

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 사역능력(엡1:11-36)으

로 정의한다(1권 6장). 

2)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

나님께서 그의 유효성(권능)

으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로 

가르친다(1권 7장). 그는 모

든 일이 창조와 섭리 속에 예

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

히 선하신 기쁨 때문에 일어

난다고 생각한다(1권 8.9장).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는 창

조질서 전체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피조

물인 인간에게 행하시는 특

별한 통치는 행위언약이라

고 한다. 

3)인간의 타락

인간을 만들 때 제정된 인

간의 타락(아포스타시스)와 

회복(아나스타시스)은 천사

들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

게만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배

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순

종으로부터 타락 혹은 하나

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대한 

위반이다. 타락에 대해서는 

범죄함과 죄의 전파를 생각

해야한다. 인간의 불순종의 

첫 번째 운동과 단계는 마

음의 교만으로 인한 일종의 

우월감에 대한 전도(顚倒)된 

욕망이었다. 범죄의 주요 원

인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

의 남용에 있다(전7:29). 왜

냐하면 그는 자신이 순종하

기를 선택한다면 계속적으

로 순종할 수 있는 의와 은혜

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수적

인 원인은 사탄이며 사탄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다. 사탄

의 유혹은 허위와 왜곡인데, 

사탄은 진리와 선한 것을 가

장하여 허위로 미혹시키고 

악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한

다(1권 11장).

4)죄의 결과

그런데 인간은 이 조건적

인 언약을 파기함으로 비참

하게 죄에 빠졌다. 인간의 타

락은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

과 원죄의 유전을 포함한 심

각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진술한다). 죄의 결과

는 죄책과 부패와 형벌이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인 죽음에는 두 단계, 즉 발

단과 완성이 있다. 또한 죽음

에는 두 부분, 즉 상실의 형

벌 즉 박탈의 부분과 양심의 

형벌, 적극적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죽음, 즉 

영적인 죽음과 유체적인 죽

음이 있다. 은혜를 잃어버림

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구

원의 은사들을 빼앗겨 버렸

고 그의 본성은 약화되었고 

전도되었으며 손상되었다(1

권 12장). 

5)원죄와 자범죄와 죽음

원죄는 전인이 부패(cor-

ruption)한 것으로 인간의 

전체 본성의 성벽적인 일탈, 

혹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

이다. 자범죄는 인간 행위의 

일탈 혹은 하나님의 법의 거

역을 말한다(요일3:4)(1권 

13장). 자범죄는 태만(om-

mission)의 죄와 범과(com-

mission)의 죄로 구분된다. 

자범죄는 그 주체에 따라 마

음의 죄, 입의 죄, 행위의 죄

로 구분된다. 또한 그 대상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죄, 인간

에게 대한 죄로 구분된다. 죄

는 그 결과에 따라 양심을 파

괴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주도적인 죄와 경미한 죄, 용

서받을 수 있는 죄와 받을 수 

없는 죄로 구분된다(1권 14

장). 

내적인 죽음은 육체 중 내

적인 선한 것들, 즉 건강과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의 완성은 영원히 지속

되는 최고의 형벌인데, 이

는 상실과 박탈이라는 관점

에서 무한하다. 상실의 관점

에서 영적인 죽음의 완성은 

인간의 하나님의 존전, 현존,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

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버

려짐을 의미한다. 죄의 전

파는 두 가지 부분, 즉 전가

(imputation)와 실제적인 전

달로 구성된다. 원의를 잃어

버림과 함께 모든 육체적 능

력의 부조화와 왜곡이 따라

오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인

가된 것을 수행하는 정당한 

방식에 적대적이 되게 된다. 

이런 인류의 배교로 인해, 우

리가 지금 가진 하나님에 대

한 신앙은 생명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1권 15-17장).

6)중보자와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분

인간을 위한 회복에는 구

속과 적용이 있다. 구속은 회

복의 첫 번째 행위이며, 적

용은 두 번째 행위이다(1권 

19장). 구속에는 두 가지 부

분이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

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humiliation)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

아지심(exaltation)이다. 

<11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로서 신앙과 순종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 통해 자신의 신학체계 설명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한국에서 2020년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청소년들

이 K팝 아이돌의 꿈을 꾸며 현

대 음악에 심취하여 트로트는 

철저하게 외면 받는 것처럼 보

였습니다. 방송국에서 트로트 

경언대회를 방송할 때 중장년

층에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트

로트 인기는 모든 세대에 걸쳐

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가 전혀 없을 것만 같았던 트로

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

광하게 하였습니다. 트로트의 

열광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트로트 특유의 멜

로디와 가사들에 사람들이 동

감하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이 음악에 일치할 

때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이 불 

때 우리가 사는 북미주에서는 ‘

길을 만드시는 주’ (Way 

Maker)의 찬양이 성도들의 입

술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졌습

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

큰 길을 만드시는 주’이시며, ‘

큰 기적을 행하는 주’이시며, ‘

약속을 지키시는 주’이시며, ‘어

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라는 

찬양은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

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이 찬양을 2020년 4월에 처음 

들었을 때 저의 감정이 얼마나 

뭉클하고 힘이 나서 목청껏 따

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함께 성

도님들과 ‘길을 만드시는 주’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승리

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

는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며 힘

겨운 시간들을 이겨나갔다고 합

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찬송

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오 신

실하신 주”, “구주 예수 의지함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등의 찬송

을 많이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요 산성

이요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예

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

루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

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

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

어서 큰 힘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

님께 소망을 간구합니다. 하나

님의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하

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나

타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을 곡조 있는 기도이며,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

를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놀

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

니다.

외롭습니까? 고달픕니까? 불

안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 잡

혀 있습니까? 찬양을 날마다 부

르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

니다. 편안합니다. 기쁨이 넘칩

니다. 찬양을 부르며 매일 하나

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

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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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찬양을 합시다

한 때 제품의 뒷면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코드이니 절대 받지 말라

는 주장이 많이 나돌았다. 의료

용, 금융용, 매매용, 위치추적용, 

보안허가용...으로 인간의 몸속에 

장치하는 생체 칩을 적그리스도

가 666이라는 자신의 형상을 심

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칩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최근에 더 많은 정

보를 담을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로 빠르게 교체

되고 또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음으로 베리칩에 

대한 주장이 한 풀 꺾인 듯 했는

데, 뜬금없이 코로나 백신이 적그

리스도의 666표를 주입하는 장

치라는 주장이 나돌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마지막에 적그

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단일정부

를 구성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화하기 위하여 강제로 생체 

칩을 맞게 하는데 그 화학물질이 

코로나 백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들은 백신의 핵심 물질은 ‘루

시퍼레이즈’인데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에서 나왔고 특허번호도 

06 06 06 이라면서, 백신에 포함

된 ‘하이드로필’이라는 성분이 백

신과 함께 몸에 들어가면 마치 

루시퍼가 빛을 발하여 인간의 

DNA를 사탄의 DNA로 바꾼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물질은 인간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추적하며 

생각과 감정을 감시하고, 상대방

에서 오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

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매매 기능까지 가능한 나

노 입자 칩 속으로 들어가서 매

매 기능을 감당할 전자 칩을 손

과 이마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DNA가 바꾸어지면 

이미 자유의지를 상실하였으므

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 순종할 뿐이므로 칩을 심는 

것은 매우 쉽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나 AI 로봇 같은 

존재가 되며 이런 작업을 당분간

은 각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스

마트 폰과 연결시켜 사용한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지만 일단은 긴

장감을 가진다. 과연 그런가? 이 

주장대로라면 코로나 백신은 필

요가 없고 오히려 위험 물질이 

되는데 그것은 모처럼 가진 희망

에 찬물을 끼얹고 온 세계를 두

려움에 빠뜨리는 악몽이다 이에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런 괴악한 

주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질병

으로 고통 하는 분들을 구원하는 

대열에 서야겠다. 

1. 사탄이 여러 가지 로비활동

을 통하여 백신의 개발과정을 장

악하여 특수물질을 투입할 가능

성, 그리고 그 이름도 루시퍼레이

즈, 특허번호도 06 06 06으로 명

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다. 그리고 ‘하이드로필’ 같

은 어떤 약물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기능 일부를 마비시키거나 

변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그러나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DNA를 사탄이 어떤 물

질을 통하여 부분적 손상이나 

개조가 아닌 완전 개조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의학적 보고

로는 불가능이다. 그런데도 사

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음으

로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 이런 

확실치 않은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지배 안으로 

끌고 간다, 실제로 DNA을 바꿀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뜨리고 그들을 자기 부하로 

삼는 방법이다. 

3. 백에 하나 사탄이 인간의 

DNA를 변개하여 정신을 이상

하게 만든다 할지지라도 한 성

도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

고 중생하였고 성령이 내주한다

면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 사

람의 영혼이 빼앗길 수 없다. “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가 없느니라”(요10:28). 하나님

의 구원이 물리적인 도구나 장

치로 말미암아 취소되거나 소멸

되지 않는다. 몸은 죽여도 우리

의 영혼을 하나님 외에 그 누구

도 죽일 수 없다. 세계적인 지도

자인 한국의 한 목사님은 노년

에 치매가 들어 공공연히 예수

를 욕하고 저주하기도 했다. 그

러나 그의 영혼이 사탄에게 넘

어간 것은 아니다. “너희가 죽었

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

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

라”(골3:3). 성도의 영은 하나님

과 연결되어 있다. 

4.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찍는 것은 하나

님이 종들의 이마와 손목에 인

을 침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성

령 받은 우리 성도는 모두가 이

마와 손목에 인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까지”(계7:3). 그러나 우리는 언

제 그 인을 받았으며 우리의 이

마와 손목에 아무런 표가 없다. 

마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시

듯이(엡1:13), 사탄이 짐승의 표

를 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장치

를 투입하거나 장착함’이 아니

고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

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

라”(계13:18) 했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보라

는 말이다. 6은 7에서 하나 부족

한 인간의 수이다. 매우 인간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가 

모여 최고 형태를 이룬 것이 

666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

혜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7.7.7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다. 13장 전체 문맥에서 보

면 인간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고안해 놓은 인간 구원의 길은 ‘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다. 우상

에게 절대 집중하는 행위를 

‘666표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

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개

발한 최고의 방법으로 인간을 

속인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것도 그들의 속임수이

다. 백신으로 DNA를 바꾸어 예

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 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다고 주장한다. 자기들 이론에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러나 신자

들로 하여금 이런 주장을 믿고 

백신을 거부함으로 질병에 노출

되면 이 행위가 이미 사탄의 가

르침을 따르는 것이 된다. 이것

이야말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이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

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이비 주장에 홀려 믿음이 잃

지 말고 든든히 서서 자유함을 

누려야겠다. 
paulus1127@gmail.com

[필자소개] 최수일 선교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

러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를 취

득했다. 1989년 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선교부 파송으로 인

도네시아에서 10년간 사역. 

2000년부터 남가주 플러튼에서 

다민족 선교(Church  o f 

Freedom in Christ), 2010년부

터 10년간 한국 창원에서 외국

인 선교, NGO 미션단체 창원다

문화펠로쉽 대표와 경남미래교

육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0년 5월 미국으로 귀국 현재 

“교회와 나라를 위한 3.3.3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기/고

코로나 백신이 666인가?

최수일 선교사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기도 중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자

세히 알고 싶어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비

틀거리다’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힘이 없거나 어

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계속 걷다.” 한 줄의 수필을 읽는 것 같아 마음에 밑줄을 

긋고 몇 번이나 되새기며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어지러울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몸을 바로 가누지를 못할까? 몸을 추스르지도 

못할 정도면 쉬어야지, 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마지못해 

걷는 것일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걷는 것일까?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 김현식의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내 사랑 내 곁에’의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라

는 가사입니다. 걸쭉한 목소리로 뿜어내는 노래에 애절함

이 있습니다. 그는 간경화로 32세에 요절을 했는데, 죽기 

전에 병상에서 녹음한 노래는 애간장을 저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좋아하는 음악을 뒤로하고 떠나는 

노래 속에 애잔함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비틀대며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울부짖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비틀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지구촌이 코비드-19 바이러스(virus)로 비틀거리고 있

습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비틀걸음으로 휘청거

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의 생활방식이 달

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앙인은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겉모습은 달라져도 신앙의 본질마

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은 애굽을 혼란 속에 빠트리고 비

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비틀거리지 않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30년

의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전화위

복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도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

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시

105:37).

비틀거림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2면에서 계속>

우리는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심을 한 이후로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봉사하

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성장함

으로 신앙을 불태우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무

다. 아이들이 성경읽기 습관, 성

경공부 기술, 제자훈련과 기도

의 강력한 본보기 없이 고등학

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결

국 그들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가 한 것이라고는 양육이 아니

라 아이들이 재미있도록 해줬을 

뿐이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앞

에 놓고 우리는 정말로 공포를 

느껴야 한다.

잠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음

에서 지워버리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대학에 들어가 전혀 다

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도 여전히 복음사역에 열중하는 

신실한 학생을 양육하고 파송하

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들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

가? 아니면 단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재미있는 시간

을 보내도록 돕고 있을 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중

고등부 모임에 중독된 학생이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

하고, 섬길 준비를 갖춘 성장하

는 당당한 남자 성도와 여자 성

도를 양육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청소년 사역 전

략을 다 내려놓고 열여섯 살 학

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4

년을 보내야 이 애가 10년 후에 

최고의 교회 집사, 그리고 훌륭

한 6학년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3.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중고등부 목사로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지

금 내가 말하는 모든 양육 과제

는 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물론 목회자의 능력으

로 회심을 시킬 수도 없지만 마

찬가지로 학생들의 가정에서 내 

사역을 10배로 돕지 않는다면 

사역자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힘 있는 기독교인 성인으로 아

이들을 키울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사역지향적 사

고를 가진 이십 대를 하나로 묶

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이 결코 변두리

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우

리 교회 사역을 섬기고 이끌고 

있는 이십 대의 경우 하나 같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도록 

하는 주체는 부모다. 그들이 반

항할 때 부모는 그 아이들을 징

계했고 또 분명하게 책임을 물

었다. 또한 그들의 부모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들의 부모는 엄격하지만 동

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

자가를 하나님과의 평화와 서

로에 대한 용서의 기초로 삼는 

깊은 은혜의 틀 안에서 아이들

을 양육한다.

물론 이게 공식은 아니다! 복

음중심의 멋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교회를 떠난다. 엉망

진창이 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

들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을 찾고 아름다운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이들이 많다. 그

러나 그렇다고 가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

로 성장기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복음으로 온전

히 이끄는 부모들로부터 신앙

으로 인도받은 아이들은 예수

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장한

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 항상 

옳기만 한 공식은 아니지만, 그

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에서 나오는 좋은 원리를 제공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고등부 사역자여, 진정한 회

심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다. 학생들을 온전히 양육하라.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부모

들이여, 복음을 선포하고 삶 속

에서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 사역자의 성공 여부가 당

신들에게 달려있다.

청소년이 장성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교회...



뉴욕교협이 ‘이민사회와 함

께 하는 신년하례회’라는 주제

를 걸고 개최한 2021년 신년하

례회가 1월 24일 오후 5시 퀸

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

사)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대면

으로 열렸다.

1부 예배와 2부 하례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장 문석호 목사

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가족과 조국이라고 생

각한다. 가족과 조국이 어울리

는 다른 단어는 동포라는 단어

다. 이민사회 동포라는 의미에

서 오늘 여러 단체장들을 모시

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며 “오늘 만찬도 없고 

시간도 짧지만 좋은 교제와 소

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올 

한해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

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

했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이기

응 목사(뉴욕성결교회 담임) 

인도로 기도 양민석 목사(증경

회장).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

평신도부회장), 설교 이병홍 목

사(증경회장단 회장), 특송 소

프라노 박진원, 헌금기도 안경

순 목사(회계), 광고 한기술 목

사(총무), 축도 안창의 목사(증

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홍 목사는 “사명으로 삽

시다”(마5:13-16)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미션스쿨 고등학교

를 다녔는데 교목 목사님을 통

해 사명자가 됐고 교목 선생님

의 딸과 결혼까지 했다”고 말

하고 “사명은 중요하다. 크리

스천은 사명의 사람이다. 사명

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

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부패한 세상 속에

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

으로 힘을 합해 코로나를 뚫고 

승리해나가는 한인사회가 되

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2부 신년하례식은 김아라 아

나운서(단비TV) 사회로 애국

가와 미국국가 제창한 후 회장

인사에 이어 기관장 소개 및 

인사가 이어졌다. 

기관들은 총 31개 기관이 참

석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에는 

22개 기관이 참석해 단체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상포함). 

뉴욕목사회 김진화 목사는 “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시작

해주신 문석호 교협회장께 감

사한다”며 “뉴욕이민 정착을 

위해 뒤에서 수고해온 목회자

들의 40%가 70세 이상”이라고 

밝히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목

사회는 계속해서 한인사회의 

영적 지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존 안 퀸즈한인회장은 20년

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며 

감격해했다. 또 손성대 장로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도뿐

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를 소

개했다.   

첫 그룹은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 장원삼 뉴욕총영사(영

상), 뉴욕목사회 회장 김진화 

목사, 퀸즈한인회 존 안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손성대 장로

가 인사했다.

이후 소프라노 박진원이 ‘고

향의 노래’를 부른 뒤 뉴욕한인

경찰협회 박희진 회장, 시민참

여센터 김동천 대표, 뉴욕주상

원의원 존 리우(영상), 뉴욕교

협이사회 이사장 이춘범 장로,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 

뉴욕교협법률고문 최영수 변

호사, 이민자보호교회 조원태 

목사가 인사했다.

조원태 목사는 “오늘 31개 

초청단체 중 기독교단체는 8개

뿐인데 세상을 향해 문을 연 

뉴욕교협 문석호 회장의 플랫

폼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를 계기로 동포사회의 초석

을 다지는 섬김의 역할을 기대

한다”고 말하고 이민자보호교

회를 알렸다.

바리톤 박성화 목사가 ‘희망

의 나라로’를 부른 뒤 하원의원 

론김(영상), 민권센터 차주범 선

임컨설턴트, 뉴욕상록회 조원훈 

회장,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장,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린다

리 회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지원과 박성화 이중

창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 

후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영

상), 뉴욕장로연합회 송윤섭 회

장,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운

용 전회장, 뉴욕밀알선교단 김

자송 단장, 뉴욕청소년센터 김

준현 사무총장, 뉴욕체육회 김

일태 회장, 퀸즈YWCA 김은경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임형빈 회장에게 ‘자

랑스러운 동포상’을 수여했으

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계 

입문후보 2세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도 있었다. 

마지막은 참석자 모두 ‘고향

의 봄’을 합창한 후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

사)가 지난 총회에서 신안건으

로 올라온 김재호 목사 사도신

경 건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리빙스톤교회(

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조사위는 위원장 유상

열 목사(신학윤리위원장)와 김

용익 목사(특별상임고문), 김명

옥 목사(군선교위원장), 박진하 

목사(예배정화위원장), 임병남 

목사(이단대책위원장) 그리고 

장규준 목사(수석협동총무)가 

조사위 서기로 참석했으며 당

사자 김재호 목사가 참석했다.

먼저 총회기록을 낭독했으며 

유상열 위원장은 “헌법(구헌

법)에 명시된 ‘상벌조항 제 7장 

20조(벌칙) 본회의 명예를 손

상한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는 조항에서 김재호 

목사가 목사회 명예를 실추시

킨 적이 있는가” 물었다.

위원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

시했으며 유상열 목사는 목사

회가 목사를 노회의 기능을 갖

고 있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목사회 회원자격에 대한 제한

이나 제명 등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김재호 목사의 사도신

경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며 

김재호 목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재호 목사는 “사도신경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다”

며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병남 목사는 지난 회

기 이준성 회장이 회원제명 이

유인 “천지를 만드신” “외아들”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

도에게서의 고난” “거룩한 공

회” 등에 대한 부인을 조목조

목 지적했다.

김재호 목사는 자신의 의견

을 재확인(사도신경 거부나 부

인한 적 없음)하며, 이준성 목

사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

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위원들은 김재호 목사의 현

재 신앙고백을 인정하지만 상

대(이준성 목사)의 의견도 들

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2월 1

일 이준성 목사를 참석하도록 

하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모이

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사에 앞서 드린 경건

회는 장규준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 설교 김용익 목

사, 축도 김명옥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익 목사는 “의의 일군으

로 가장하는 것”(고후11:12-

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겉으로는 진실해보이나 속은 

거짓으로 가득찬 목사가 있다”

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하는 가면을 쓴 목회자, 기

독단체들을 경계하고, 겸손함

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

스도의 진실된 종으로 살아가

는 뉴욕목사회 회원들이 되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2021년 신년을 맞아 KCS한인

봉사센터 어르신들께 줌

(Zoom)을 통한 디지털 콘서트

를 열었다. 

1월 15일, 19일 2회에 걸쳐 

각각 플러싱 경로센터와 코로

나 경로센터의 어르신들에게 

30여분의 콘서트를 준비해 영

상을 보면서 바로 앞에서 감상

하는 것처럼 박수도 치고 함께 

따라 부르도록 준비했다. 

이노비는 코로나로 인해 작

년 연말에 KCS 어르신들을 위

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

해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서 다시 직접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온라인을 통해 어르신

들께 즐거운 시간을 드릴 계획

이다.

이번 콘서트는 유혜림씨가 

보컬과 음악감독을 맡고 뉴욕

에서 활동하는 한인재즈뮤지션 

정재영(기타), 정의주(피아노), 

박정환(베이스)씨가 참여했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재외동

포재단, 뉴욕총영사관, 뉴욕 나

눔재단, 조파운데이션의 후원

으로 무료 진행된다. 

한편 이노비는 1월 21일 줌

을 통해 신년 온라인 이사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0년 프

로그램과 재정을 리뷰하고 

2021년 계획과 프로그램, 펀드

레이징 아젠다 등을 논의했다. 

▲후원문의: (212)239-4438 

혹은 happiness@enob.org

패밀리터치에서 2017년 10월

부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온 이

민준(Minjun Lee, 17, Leonia 

High School) 학생이 1월 22일 

패밀리터치에 후원금 1600달러

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인 이민준 

학생은 어린이 프로그램 멘토/

튜터,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을 거쳐 2019년 청소년 여름 

리더십 캠프에서 리더로 또래

들을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민준 학생은 300여 시간의 봉

사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대통

령 봉사상 그리고 Family 

Touch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

민준 학생은 이번 COVID-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적으

로 마스크를 판매하며 벌어들

인 수익 전액(1,600달러)과 재

고 마스크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교협이 24일 주일저녁

에 열리는 2021 신년하례회에 

앞서 21일 오후 2시 교협건물

에서 준비모임 및 기도회를 열

었다.

47회기 교협은 이번 신년하

례회를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하례회”로 정하고 준비위

원장 이기응 목사를 세우고 준

비해왔으며 이날 마지막 점검

에 들어갔다.  

기도회에서 회장 문석호 목

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엡

2:11-22) 제목으로 말씀을 전

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본문의 핵심단어인 

화평, 평화를 이루는 모퉁이돌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

평을 이루고 교협이 교회와 한

인사회의 모퉁이돌 역할을 하

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교회가 이민사회

를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

할 때 코너스톤(모퉁이돌)이라

고 생각했다”며 “이번 신년하

례회에 한인단체장들을 초청하

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

지만 시도해보려 한다”고 말하

고 교회의 사회에 대한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회무 및 보고에서 문 목

사는 “우리가 흔히 We are the 

one이라고 말하지만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

랑하고 평화를 나누는 것”이라

며 이번 신년하례 행사에 수고

한 임원 및 준비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경건회는 이기응 준비

위원장 인도로 기도 이춘범 장

로(이사장), 말씀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기도회

는 △부회장 김희복 목사가 47

회기 사역과 이사회를 위해 △

협동총무 권캐더린 목사가 신

년하례회를 위해 △회계 안경

순 목사가 뉴욕교계를 위해 △

부서기 김희숙 목사가 다음(차

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

하고 이기응 목사가 마무리 했

다.  

3부에서 총무 한기술 목사가 

경과보고 했으며 미디어분과위

원장 문석진 목사가 영상(비대

면)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1부 예

배, 2부 신년하례식으로 나눠 2

부에서는 31명의 한인단체장

들이 짦은 메시지를 전하며 중

간에 하나챔버오케스트라와 소

프라노 박진원, 바리톤 박성화

의 공연이 삽입된다. 마지막에

서는 고행의 봄을 합창하고 마

침기도로 마친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가 연

합으로 개최한 2021년 신년감

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19일 

오후 5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다. 

팬데믹으로 모든 순서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으며, 비

대면 참가자들을 위해 유튜브

로도 생중계됐다.

1부 감사예배는 경배와 찬양 

박종윤 목사와 이창성 목사, 사

회 고한승 목사(교협 부회장), 

기도 육귀철 목사(교협 부회

장), 성경봉독 이창성 목사(목

사회 서기), 특송 뉴저지남성목

사합창단, 설교 이우용 목사(교

협 전 회장). 합심 특별기도, 봉

헌기도 김주동 목사(목사회 총

무), 광고 김동권 목사(교협 총

무), 축도 김창길 목사(교협 전 

회장) 등이 순서를 맡았다.

이우용 목사는 “겸손한 신앙

의 삶”(고전1:26-29)이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자기가 강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은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

도를 배척하다 결국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

다”라며 “주어진 대망의 2021년

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맡

겨주신 직책과 사명을 충성하고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 삶속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

복의 역사가 이뤄지기를 축원한

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 최재형 목사(교협 사무서

기),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를 

위해 박인갑 목사(목사회 목회

분과), △뉴저지 동포와 사업체

를 위해 정일권 장로(교협 이

사, 장로연합회 회장)가 기도를 

인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했다.

2부 하례식은 윤명호 목사(

목사회 부회장) 사회로 개회사 

이의철 목사(목사회 회장), 국

가제창 최보람과 정도진 성도, 

신년사 이정환 목사(교협회장), 

영상축사 장원삼 뉴욕총영사, 

축사 손한익 집사(뉴저지한인

회 회장), 폐회기도 김정문 목

사(교협, 목사회 전 회장) 순서

로 진행됐다.

이의철 목사회 회장은 개회

사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회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협과 목사회가 연합했다”며 

“마음을 모아 섬기고 나누는 

영성으로 작은 교회들과 함께 

상생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

보는데 앞장 서는 것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교협 회장은 팬데믹 

속에 여전히 불확실한 신년을 

맞아 3가지 강조했다. ‘첫째, 겸

손과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

는 교협과 목사회, 교회가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둘째, 더욱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셋째, 더

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국

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

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자’고 선

포했다.

교협 이사이기도 한 손한익 

한인회장은 전임 회장들의 수

고를 소개하며 “교협과 목사회

가 한인사회를 선도하는 단체

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뉴저

지 한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

고 있다”며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의 역사적인 발전

이 교협을 통해 한인사회에도 

구현되고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부탁했다.

이번 뉴저지교협의 신년하례

는 목사회와 연합으로 이뤄진 

것 외에 펜데믹 가운데서도 다

른 해에 비해 오히려 단체와 

기업들의 후원들이 쏟아져 참

석자들은 도시락과 함께 수건, 

마스크, 세정제, 플래너, 달력, 

라면박스, 떡 등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2021년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2021년 신년하례회, 한인단체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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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청빙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소재한 벧엘교회(담임 백신종 목

사, https://www.bethelchurch.org)는 복음주의 장로교 신조

를 따르는 독립교회로 함께 사역할 목회자를 청빙한다. 모집분

야는 △한인사역 전임(Full Time) 부목사 1명-교구/설교/부설

기관 및 사역원 담당 △한인사역(Part Time or Half Time) 여전

도사 1명-여성도 상담사역/교구 심방사역. △지원자격은 1)개

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성경관을 가진 목회 소명자 2)정규학

사(B.A.) 소지자 및 부목사는 목회학석사(M.Div)학위 이상 소

지자 3)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영주권/시민

권자 우대) 4)심방여전도사의 경우 사역 유경험자 및 상담전공

자 우대 △제출서류는 1)이력서(학력, 사역경력, 자격사항, 출

간물, 가족사항 및 사진첨부) 2)사역지원서(소정양식-신앙간

증, 목회 소명 등) 3)학위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부목사 지원자

는 ‘안수증’) 4)합법적 체류 및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목

회자 추천서 2부(전/현 담임목사), 평신도 추천서 1부(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6)최근 6개월 이내 2편

의 설교(부목사 지원자에 한함). 서류마감은 2월 20일(토)까지

이며 이메일 접수만 받는다.

▲문의: searchKM@bethelchurch.org 장수철 목사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이민사회와 함께 하는 신년하례회’

2월 1일 재모임...이준성 목사 참석토록

이노비, KCS한인봉사센터 어르신들께 디지털콘서트

이민준 학생 자원봉사자 패밀리터치에기부금 전달

“교회와 한인사회 연결하는 모퉁이돌로”“겸손과 사랑으로 섬김 실천”
뉴저지 교협/목사회 연합 2021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 교협/목사회 연합 2021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욕교협 신년하례회 앞서 준비모임 및 기도회

뉴욕목사회 ‘김재호 목사 사도신경건’ 조사위 모임

뉴욕목사회 ‘김재호 목사 사도신경건’ 조사위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뉴욕교협 신년하례회 준비모임 및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월드미션대학(총장 임성진 

목사) 상담학 송경화 교수의 ‘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첫 번째 강의가 20일 오후 4시

부터 6시까지 줌으로 진행됐다. 

최윤정 교수의 인사와 강사 

소개가 있은 후 시작된 세미나

에서 송 교수는 “사모가 되겠다

고 본인이 서원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사모 준비가 안됐는

데 남편이 결정한 것에 순종하

는 마음으로 사모의 길을 가며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가시밭길 

같은 길을 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모인 사모들을 위로

하며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송 교수는 금번 세미나를 통

해 교인들과 상담 시 알아두면 

좋을 팁(Tip) 3가지를 제시했

다. 첫째 경청이다. 잘 들어주

기만 해도 절반은 하는 것인데 

주의 깊게 들어주되 도중에 끊

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조용히 메모만 해

두고 끝까지 듣는다. 들으면서 

간간히 시선맞춤, 끄떡임, 등으

로 경청을 표현한다. 

두 번째로 공감하기를 들었

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

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다. ‘

나라면 어땠을까?’ 느끼고 표현

해주는 것이 공감이다. 경청하

고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설교

가 아닌 질문을 한다. 그 질문

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 희망’을 주는 

질문을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

을까를 찾게 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 장점이나 희망,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내담자를 바라보며 사랑

과 축복의 말을 해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지 같이 슬퍼해

선 안 된다고 말하며 상담자는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이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사모의 육

신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돌볼 수 없다”고 강조

하며 “우선 사모 자신을 돌아보

고 사모 자신이 번아웃되지 않

도록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경화 교수의 후속세미나는 

‘사모로서 정체성 찾기와 자존

감 높이기’, ‘목회자 가정의 부부

관계와 자녀양육’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미 나 에  관 한  문 의 는 

admissions@wmu.ekd 또는 

(213)388-100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지난 20여년 동안 남가주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해 오던 남가주청년

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 

목사가 지난 19일 코비드19으로 

인해 별세했다. 향년 62세. 

김 목사의 유족에 따르면 지

병도 없었던 김 목사는 3주 전

에 코비드19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 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

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남가

주 풀러턴에 위치한 세인트 쥬

드 메디컬센터 중환자실에 입

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베델한인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더

글러스김 목사는 지난 1999년 

청년연합사역의 소명을 받고 

남가주청년연합회를 결성하고 

해마다 봄과 가을 집회를 열어

왔으며 지난 2020년 가을 42회 

정기집회까지 가졌다. 또한 행

복한교회, 은혜한인교회, 락쳐

치 한인교회 등에서 화요기도

모임을 가져왔다. 

더글라스김 대표는 퍼스트

팀 부동산회사와 프루덴셜 부

동산회사, 그리고 리라이언스 

부동산회사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동산 탑 에이전트로 일

하면서 자비량으로 청년연합

사역을 이끌어왔다. 

HYM 집회는 그동안 고 손인

식 목사, 고 신용규 목사, 민종

기 목사, 노진준 목사, 다니엘 

뉴먼 목사, 김원기 목사, 박형은 

목사, 노창수 목사, 남성수 목사, 

유진소 목사, 김춘근 교수 등 남

가주를 비롯한 미주지역의 목

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HYM을 거쳐 간 청년들은 대략 

2만여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HYM은 이사야 6장 8절의 

영어 말

씀  중 

( H ) e a r 

am I (Y)

o u n g 

Christian (M)ovement의 머릿

글의 의미다. 최근엔 스프링미

니스트리를 창립하고 복음전

파에 힘을 쏟아왔으며 해마다 

한국을 방문 분당할렐루야교

회 등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가져왔다. 

젊은이들의 멘토요, 모범적

으로 평생 영적 부흥운동에 헌

신해온 김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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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회 PCA 서남노회(노회

장/나성남포교회 담임 한성윤 

목사)가 줌으로 지난 19일 오

전 10시에 열렸다. 

한성윤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상헌 장로가 기

도했으며 한성윤 목사가 ‘새롭

게 하소서’(계21:5)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한성윤 목사 축도에 이어 열

린 노회는 줌으로 필드 테스트

하고 이상륜 강도사(나성남포

교회)와 이상엽 강도사(글로발

선교교회)의 목사고시, 장준영 

전도사(인랜드교회) 강도사 고

시가 모두 통과됐다. 이번 노회

는 작년 9월에 열리기도 한 노

회가 코비드19으로 노회가 취

소됐으며 이날 임시노회로 열

렸다. 

한편 한성윤 목사 인도로 열

린 폐회예배는 정일웅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선민 목사가 

‘Faith to Call’(딛1:5-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선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

통) LA협의회(회장 구에드워

드)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는 지난 14일 LA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새해를 맞아 

신년기도회를 화상(zoom)으로 

개최했다.

이날 평통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신

년기도회는 구에드워드 회장의 

인사말과 장병우 장로(본국 상

임위원) 대표기도, 송정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대

표) 설교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121:1-8)란 제

목으로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

의 특별하신 도움을 통해 우리 

조국과 우리 한인커뮤니티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

다. 

이어 △남가주교협 회장 조

병국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과 

차세대를 위하여’ △남가주한

인목사회 회장 진건호 목사 ‘공

공외교외 한인커뮤니티 발전을 

위하여’ △남가주한인장로회 

회장 정도영 장로 ‘2032 서울

평양공동올림픽유치를 위해’의 

각각 공동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개최되는 신년조찬기도

회를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zoom으로 개최했다.
<이성자 기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21일부

터 24일까지 ‘인생역전을 이루

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성회

는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

씀을 전했다. 

첫날 ‘수치를 풍요함으로 바

꾸신 하나님’(창12:19-20, 

13: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

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라 말하

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역전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신앙의 큰 오류 가

운데 하나는 우리 노력으로 하

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율법적이

라고 말한다”며 “아브라함 인생

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

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병삼 목사는 “우리인생의 

단점 부족함이라 생각하는 것

들이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셔

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

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

배드리며 이 세상의 자연법칙

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하나님

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법칙이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

이 아니다. 코로나사태 같은 악

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

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

인생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며 “신앙

인의 삶에는 궁핍함 가운데 우

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도 

있고 풍요함 가운데서 기억해

야 할 것들도 있다. 궁핍한 가

운데 믿음 지키는 것보다 풍요

함 가운데서 하나님말씀 지키

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는 신년축복부

흥성회와 함께 일천번제특별새

벽기도회를 4월 10일까지 진행

한다. 
<박준호 기자>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는 코비드19 팬데믹 속에 새해 

첫사랑의 점심식사 대신 어르

신들께 사랑의 식료품 및 손세

정제,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

를 지난 14일 중앙루터교회(

담임 홍영환 목사) 주차장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해외

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이사

장 송석우, 회장 박상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

으로부터 기증받은 KN95 방

역 마스크 1만 장과 한인 자바 

의류업체 ‘이슈와 오렌지 사

인’에서 후원한 생필품을 자원

봉사자 20여 명이 200여 명 한

인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김영규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인 어르신

들께서 이웃들과 단절된 채 교

회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

르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

깝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보내

준 사랑의 식료품 및 손세정제

와 마스크를 한인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

쁘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 가정상담소(소장 캐서

린 염)가 20일,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서비스 활동 및 

성과에 대한서비스 통계를 발

표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직

원 6명, 정신과 의사 3명, 수련 

인턴 3명, 봉사자 2명)은 총 

314 명의 심리상담 케이스를 

통해 종합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평균 상담치료기

간은 3.6개월에서 7.7개월, 웨

이팅 기간은 1개월에서 2.5 개

월이다. 총 26번의 워크샵을 통

해 807명의 한인이 심리상담 

세미나에 참여했다. 

총 상담 클라이언트의 98%

는 한인이며, 37%가 서류 미비

자(11% 기입거부), 83%가 저

소득층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

이다. 성별 및 연령층은 남성이 

45%, 여성이 48%, 무응답7%, 

아동 청소년 22%, 성인 59%, 

노년층 5%, 무응답 14% 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관계에서의 

어려움26%, 불안증 18%, 우울

증 17%, 부모-자녀 이슈 9%, 

트라우마 관련 4% 등이다. 가

정폭력 예방프로그램(직원8명, 

자원봉사자3명)은 153명의 클

라이언트에게 가정폭력 통합서

비스를 제공하였고, 총 318건

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핫라인

으로 도움 주었다. 60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했고, 216명의 한인 종교지도

자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명의 피해자에게 안정

적 주거(Permanent housing)

를 제공했고, 21명에게 주거비

용을 지원하였고, 4명의 피해

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

원하고 3명의 클라이언트가 개

인사업을 통한 부가 수입이 발

생하도록 도왔다. 

주 클라이언트 구성은 99% 

가 한인이주 1세 여성이며, 전

체 클라이언트 중 83%가 영어

구사가 자유롭지 못하다. 위탁

가정 둥지찾기 프로그램(직원 

9명, 인턴 2명)은 23명의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 위탁되었

고, 7명의 위탁 아동이 친부모

와 재결합했으며, 1명이 입양

되고 1명이 진행중이다. 총 69

가정이 위탁 교육과정을 수료

하고 이 중 9가정이 위탁가정

으로 승인 받았다. 144명이 워

크샵 및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7번의 부모교육에 총 132명이 

참석하였다. 예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40명의 어린

이와 56명의 부모가 지원을 받

았으며, 총 482건의 위탁가정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고, 이중 

91건이 입양관련이다.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직원2

명, 인턴 1명)은 현재 어린이집 

150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중

이며, 총 4만4천건 (조식, 오전

간식, 점심, 오후간식,저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었

다. 유치원은 현재 34곳에서 프

로그램이 운영중이며(총 40개

중 코로나로 인해 6곳 중단) 총 

44만 3천회의 음식이 제공되었

다.

▲문의 : 이미리 홍보담당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74-1회 PCA 서남노회 화상으로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 신년기도회 

목사고시 2명 강도사 고시 1명 통과

하나님의 도움이 조국과 한인사회에...

‘인생역전을 이루라’ 주제로

교인들 상담 어떻게 감당할까요?

방주교회 200여 한인노인들에게 전달

한인가정상담소, 2020년 서비스 통계 

HYM대표 더글러스김 목사 별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신년기도회 를 진행하는 모습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김병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사모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송경화교수

HYM 대표 고 더글러스 김 목사

둘로스선교교회 말씀부흥사경회
둘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는 2월 5일부터 4주

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7시 30분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

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부흥사경회를 갖는다. 김덕수 목

사((생터성경사역원 엘에이지부장)가 말씀을 전하게 된 말

씀사경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말

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둘로스선교교

회는 6가와 샤토에 위치한다(3119 W 6th St, LA) www.

douloschurch.com

▲문의: (323)533-3551 

전재학 목사 별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작곡가이자 복

음성가 작곡자로 널리 알려졌던 나눔과

섬김의교회(김종용 목사) 전재학 원로목

사(사진)가 코비드19으로 지난 1월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전 목사는 지난 1

월 3일 코비드 감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되

지 못하고 감염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

다. 장례예배는 오는 1월 30일(토) 오전 11시 풍성한 교회

(박효우 목사)에서 나눔과섬김의교회 교회장,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으로 열린다.

▲문의: (213)272-6031

LA한국교육원 한인 2,3세 대상으로 상반기 뿌리교육 모집
LA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 680 Wilshire Place #200)

은 남가주 지역 한인 2세･3세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

기 뿌리교육(2.6-5.17)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수강

생을 모집한다.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

기 위해 실시돼왔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한국어 10강좌와 

태권도･전통 공예･가야금 등 한국문화 14강좌가 개설된

다.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다

양한 수준과 교육 수요를 고려해 주말한국어반을 추가 신

설했다. 수강료는 강좌당 40달러이며, 자세한 내용은 LA한

국교육원 홈페이지(www.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86-3112 임소희 부원장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김병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송경화 교수 사모세미나 

식료품 및 손세정제, 마스크 등 기관단체서 기증받아

자비량 청년사역 앞장...교계 충격

<8면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

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인간

의 정죄는 구속을 통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된다. 타락

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

역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오로

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

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1권 18-23장). 하나님께서는 우

리의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게 하

시려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

사장과 왕이라는 삼중 직무를 주

셔서 보내셨다(1권 19장). 그리

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

한 ‘배상’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셨다(1권 20장).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철회됨에 따라 전국 교

회가 24일 대면으로 주일예배

를 드렸다. 수도권에선 지난달 

8일 이후 6주 만이다. 18일 0시

부터 수도권의 경우 예배당 좌

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

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정

부의 발표 후 첫 주일인 이날 

교인들의 얼굴엔 감격과 기쁨

이 넘쳤다. 목회자들도 오랜만

에 교회에 나온 교인을 향해 손

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고 교

인들은 ‘아멘’으로 답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

훈 목사)는 1만20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성전의 10%에 해당

하는 1200개 좌석에 미리 스티

커를 붙여둔 뒤 교인들을 안내

했다. 교회는 출입자 명부관리

와 이동 시 거리두기, 손 소독

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서울 혜성교회(정명호 목사)

는 장년 1-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의 인원을 각각 50명으로 

제한해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23일 홈페이지에서 선

착순으로 예배 참석 신청을 받

았다. 정명호 목사는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다가 교인들의 눈

을 보며 설교하니 정말 행복하

다”며 “이때를 잘 이겨낸 뒤 기

쁜 얼굴로 만나자”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

삼 목사)는 4500석 예배당에 

4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모두 세 차례 예배를 드린 

교회에는 1350여명의 교인이 

모였다. 김병삼 목사는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김 

목사는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다”면서 “서로 두 손을 흔

들어 인사하며 주님의 이름으

로 사랑을 나누자”고 권했다.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

중 목사)도 감격 속에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 이날 네 차례 

드린 예배에는 모두 700여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몇몇 교인은 

23일 교회에 나와 청소와 소독

을 하며 주일예배를 준비했다. 

김학중 목사는 “하루속히 코로

나19가 종식돼 더이상 교회 문

을 닫는 일이 없도록 모두 노력

하자”면서 “점차 더 많은 성도

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답했다.

경기도 파주 순복음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도 예배당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50여명이 모

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안에 

공기소독기와 비말 차단 칸막

이를 설치한 교회는 이번 주중 

출입구에 소독액 분무기와 소

독 매트가 깔린 4m 길이의 ‘방

역 터널’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예배당 폐쇄가 해

제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에는 오전 11시 본당과 

교육관에 정원의 10%인 860여

명이 모였다. 교회는 소독액 분

무기와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

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교

인들은 예배당에서 2m 거리두

기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산 강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가 점검을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예배는 순조롭게 진

행됐다.

우려했던 신학과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일부 대학

은 정시모집에서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 학령인구 감소와 목회에 소

명을 가진 다음세대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고신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후 집계 결과 2021학년도 신학

과 정시 경쟁률이 0.67대 1로 

나타났다. 24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했다. 고신대 측은 긴급회

의를 갖고 후속 대책에 나섰다. 

추가 모집 등을 고려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교 신학과도 상황

은 비슷하다. 감리교신학대 신

학부가 0.39대 1, 한국침례신학

대 신학과는 0.21대 1, 협성대 

신학과 0.56대 1, 목원대 신학

과 0.86대 1의 정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소재 장로회신

학대나 총신대는 가까스로 정

원을 채웠지만 두 학교 모두 각

각 1.31대 1, 1.7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신학과 지원 인

원 부족 현상에 첫 번째 원인으

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

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적으로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

을 가진 학생 수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 신학과 교수는 “일부 

목회자의 일탈이나 교회의 문

제점 등이 학생들에게 목회자

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앗아갔다”

며 “신학적으로는 만인제사장

론이 목회자와 일반적 삶과의 

근본적 차이를 없애 목회직의 

특수한 의미를 반감시킨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 신학생들의 급감

은 신학대학원의 위기, 목회자 

수급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단

순히 각 대학 내지 신학대의 문

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교회와 내 교단, 한국 기독

교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로 

여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

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

사)이 올해 내건 기치는 교회의 

본질인 공교회성 회복이다. 이

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

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한교총은 21일 서울 중구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교총의 미래 과

제를 소개하며 “교회주의의 담 

안에만 게토화(격리)되지 않고 

사회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

민의 고통에 동참하며 치유하는 

‘허들링 처치( Hudd l i n g 

church)’의 모형을 세워갈 것”

이라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위

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먼저 뛰

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고 덧붙였다. ‘허들링 처치’는 남

극의 펭귄들이 함께 모여 추위

를 견디는 모습에서 따왔다.

소 대표회장은 “이를 위해 윤

리와 도덕성 회복에 힘쓰고 사

회적 약자를 돌보며 생명존중

과 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 국

가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

기교회연구소가 한국교회탐구

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

동으로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21세기교회연구소에 

따르면 만 19-39세 기독청년 

700명에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77.4%가 ‘가족(부모)의 영향·

전도’라고 답했다. ‘친구와 지인

의 영향·전도’는 17.1%였다. 교

회 출석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가 ‘

모태 신앙’이라고 답했다. 성인

이 된 후 교회를 다니게 된 경

우는 13%에 불과했다.

21세기교회연구소장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부모에서 자

녀로 신앙이 잘 전수되는 건 긍

정적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청년세대에서 기독교의 확장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며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

닌 비율이 65%나 될 정도로 기

독교가 가족 종교화되는 경향

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기독교 신앙 확장에 장애물

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따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로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

제 기독청년들조차 국가적 재

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동의

한 사람이 70.6%나 됐다.

21세기교회연구소를 비롯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오는 27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2021 기독청년의 신앙과 교

회 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한

다. 정 교수가 ‘변화하는 청년

들의 안과 밖’을 주제로 발제하

고,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

널토의는 정 교수와 송 교수,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

장이 나선다.

한 국 세 계 선 교 협 의 회

(KWMA)는 지난 22일 서울 노

량진 본부에서 화상회의 플랫

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 임시총

회를 열고 강대흥 선교사를 신

임 사무총장에 선출했다. 코로

나19 집단감염과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은 회원단체 인터콥

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강 선교사는 기호 1번으로 

출석 인원 128명 중 과반인 66

표를 받아 4년 임기 사무총장

에 선출됐다. 기호 2번 김종국 

선교사는 54표를 얻었다.

강 선교사는 1989년 대한예

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

계선교회(GMS) 선교사로 태국

에 파송됐고 동남아 지역에서 

팀 선교를 하며 KGAM 선교회

를 설립했다. KWMA에서는 정

책위원, 이슬람대책위원회 코

디네이터로 활동했다.

강 신임 사무총장은 “한 사

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표가 극렬하게 갈렸지만, 

모두 KWMA가 잘되기를 바라

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화

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

다. 이어 “과거엔 해외로 나가

는 게 선교였지만, 이제는 달라

졌다. 선교 전략을 새롭게 만들

어 나가야 할 때”라며 “교회와 

선교단체 리더, 현장 선교사 등

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

무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정기총회까지 4년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지난 12

일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인

터콥 관련 안건은 올라오지 않

았다. 인터콥은 신학적 문제 등

을 이유로 한국교회총연합과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류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지

만, KWMA 회원 자격은 유지

하고 있다.

예장합동과 통합,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

교대한성결교회 등은 인터콥에 

대해 참여 금지나 자제, 교류 금

지 등을 결의한 상태다. 한국교

회총연합도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교류

를 금지하고 한국침례신학대에 

신학 문제 연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인터콥이 가입된 

KWMA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

지 않고 있다. KWMA는 인터

콥의 선교 방식과 백투예루살

렘 운동 등에 신학적 문제가 있

다며 2011년부터 1년간 신앙고

백서 작성 등을 지도하고 2013

년부터 2년간은 신학지도위원

회에서 지도했다. 2018년엔 인

터콥의 회원 활동을 2년간 정

지하고 사역지도를 받게 한 뒤 

지난해 2월 해제했다.

KWMA는 당시 “인터콥이 사

역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였다. 활

동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면

서 “인터콥의 자발적 요청에 따

라 향후 2년간 추가로 사역지

도위원회가 인터콥 사역을 지

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 선교단

체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이 인

터콥과 교류 금지 등 조치를 내

렸는데 총회에 안건조차 올리지 

않은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신임 총장은 ‘인터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

의 질문에 “선교계 선배, 동료

와 교회, 단체 관계자들을 만

나 KWMA의 시급한 과제 등

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즉답

을 피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

합(진평연)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충룡 제주도의원의 제

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두고 일부 사회단체가 

혐오 프레임을 씌웠다”며 “양

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주

도 도의회 본회의 학생인권조

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당시 그는 “저

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

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이해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

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

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

속해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동

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은 이를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평연 

측은 “앞뒤 문맥과는 상관없이 

일부 발언만 발췌해 문제 삼고 

있다”면서 “강 의원 발언의 본

질은 본인은 동성애자들을 이

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

지만, 동성애 행위가 싫고 학생

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싫

어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

지의 마음으로 했던 진정 어린 

발언조차 혐오와 차별이란 이

름으로 억압하는, 즉 양심과 표

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적 폭거를 보인 인권단체의 행

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

였다.

진평연은 이들 단체에 강 의

원의 발언을 왜곡, 폄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의

회에는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

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

구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

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

하 세기총)는 신년하례회를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10

시, (사)해돋는마을 노인대학, 

신생명나무교회(장헌일 목사)

에서 소외된 독거노인과 쪽방

촌 어르신들을 섬기며 2021년 

새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

히 지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신

년하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 따라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시간 간

격을 두고 어르신들이 오셨고 

대체식과 함께, 목도리와 마스

크를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교회를 찾지 못한 어르

신들에게는 봉사자들이 어르신

들을 직접 방문해 선물과 대체

식을 전달했다.

선물 전달 후 진행된 신년하

례예배는 공동회장 김태성 목

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법인감사 나득환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연초

부터 연말까지’(신11:8-12)라

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오

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 

곳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

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풍성히 먹을 수 있도

록 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

다”고 말했다.

특히 조일래 대표회장은 “코

로나-19라는 고난이 있는 현

재,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면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코로나-19 종식, 세기총과 750

만 재외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특별히 기도하

는 시간을 가진 뒤 유럽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호동 목

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으며 법

인이사장 고시영 목사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

회로 드려진 2부 하례식은 대

표회장 조일래 목사, 법인이사

장 고시영 목사, 후원이사장 김

희선 장로가 차례로 새해인사

를 전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모

든 가정과 교회, 사업, 그리고 

세기총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

나님의 성은이 가득하길 축원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더

욱 주님 안에 힘쓰는 세기총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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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눈 맞추며 설교…예배 감격스러워

감신대·고신대 등 신학과 미달 사태

공교회성 회복...‘허들링 처치’ 세워가겠다

기독청년 77% “가족·부모 영향으로 신앙생활”

“현장선교사 의견청취…새로운 선교전략 모색”

“혐오 프레임 씌우지 말라”

쪽방촌 독거 어르신과 새해 시작

제한적 대면예배 허용 후 첫 주일 교회 표정은...

우려가 현실로...장신대·총신대 겨우 정원 채워

한국교회총연합 신년 간담회, 미래 과제 소개

21세기교회연구소 등 공동 청년700명 대상 신앙의식 조사

KWMA 임총, 강대흥 선교사 신임 사무총장 선출

진평연, 제주학생인권조례 비판에 성명서 

세기총, 사회적거리두기 지키며 신년하례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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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오늘에까지 끝없는 전

쟁과 맞닥뜨려 왔다. 그것은 주

로 인간집단끼리의 전쟁, 질병

과의 전쟁, 악령과의 전쟁이었

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

상과 재산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

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그 연장선장에 있다. 그

렇다면 인류는 앞으로도 전쟁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인

가? 그렇다. 주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

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 속에서 집단 이기심을 버

리고 나간다면 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릴 때” 우리 지구촌은 

부분적일지라도 하늘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왕 같은 제

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

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

을 받은 것은 저들의 죄보다 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였

다.

1. 인간끼리의 전쟁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태고 적부터 지

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

다. NY타임스 2003년 7월 6일 

자료에 의하면 “인류는 지나간 

3400년의 역사 가운데 평화로

운 기간은 8%에 해당되는 268

년”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92%에 해당되는 3132

년 동안은 계속 전쟁 속에서 살

아온 셈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명, 재산, 환경피해 등 그 참

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인

류는 그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

자만 “1억5천에서 10억 명에 

이른다”(NYT)고 했다. 여기 사

망자 수치는 개인이나 소그룹,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한 살상 

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우리

는 주목해야 한다. 

그 렇 다 면  전 쟁 ( 戰 爭 , 

warfare)이란 무엇이며 왜 인

간은 이것을 일으키는가? 이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

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한다.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다. 전쟁

의 주된 이유는 정권, 영토, 자

원, 종교, 이념 등이 있으며 평

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

해될 경우이다. 한마디로 패권

(hegemony)싸움 때문이다. 이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

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

는”(약1:15) 결과이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과 국가의 발달

에 따라 살상 능력도 더 크게 

비례해왔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이 이렇게 

서로를 살상할 수가 있단 말인

가? 우리는 살인범이나 테러범

에게 ‘괴물이나 짐승’ 같은 표

현을 쓴다. 하지만 짐승은 쉽게 

동종을 해치지 않는다. 동물은 

오직 먹잇감을 찾아 죽이는데 

그 대상은 자신과 같은 종(種)

이 아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

이 인간만이 동족 살상을 서슴

없이 저지르고 있다. 너무나 아

이러니한 사실이다.  

2. 전염병과의 전쟁

   

생명이 탄생한 태초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세균,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진화해왔

다.  인류에게 바이러스의 존재

가 알려진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하지

만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한 것은 불

과 150년 전이다. 과거로부터 

인류를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위험으로 몰고 갔

던 질병의 대부분이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다. 이것은 의학적

으로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

어 발병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

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

는 질병’을 말한다. 

경향신문 인터넷(http://

news.khan.co.kr/)자료에 의하

면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도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두는 실크로드를 통해 165

년 로마에까지 퍼졌다. 이 병은 

그동안 수억 명의 인간을 죽음

으로 몰아넣었다. 1347년에 유

럽을 휩쓴 페스트(흑사병)은 당

시 인구의 1/3의 목숨을 앗아

가면서 중세 몰락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18년 발생한 스페

인 독감은 전 세계를 강타해 무

려 5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

아갔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2003

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

루, 2012년의 메르스, 2020년 

이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다. 에릭 나타프(Eric Nataf)

의 소설 “아담, 바이러스의 자

서전”은 바이러스의 놀라운 생

명력과 진화의 힘을 보여주는 

탁월한 픽션(Fiction)이다. 이 

책은 “인간은 과학으로 각종 항

생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바이

러스를 정복하고 제어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이러

스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생명체라는 상식을 여

지없이 박살내버린다”고 썼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견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퓰리처상(Pulitzer Prize)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교수는 저서 “총, 균, 

쇠”에서 지구의 진짜 지배자는 

‘균’이라고 강조한다. 바이러스

와의 싸움은 속된 말로 “기는 x 

위에 나는 x 있다” 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3. 악령과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

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들을 상대함이라”(엡6:12). 모

든 악령의 우두머리는 마귀이

다. 이 자의 이름이 사탄 혹은 

붉은 용 등으로 불려진다. 악령

은 하나님과 인류의 최대의 적

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활

동을 헤치는 일을 하고 있다(벧

전5:8). 항상 인간을 시험 들게 

하며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눅

8:12; 마13:39; 엡6:11; 딤후

2:26; 행10:38). 

우리는 악령의 실체에 대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고 예

수님도 직접 마귀의 시험을 받

으셨다(마4:1-11). 또한 성경

의 귀신들린 자(마8:28-34)처

럼 우리는 주변에서 악령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이 악령은 정상적인 사람들

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악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는 데 문제가 있다. 

크 리 스 천 포 스 트 ( T h e 

Christian Post)의 칼럼니스트

인  매트 무어(Matt Moore)는 

최근 '사탄과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의 위험성

(The Danger of Living Like 

Satan and Demons Don't 

Exist)"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내용인즉 "우리의 신앙을 파괴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려는 사단의 궤계가 있다. 이렇

게 성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 악령에 대해 교회는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죄

와 육체의 악마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단의 

악마적인 힘과 영적인 악의 군

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사단

의 공격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

쟁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맺음 말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으뜸인 

인간은 이렇게 전쟁의 광풍 속

에서 살아왔다. 가장 슬픈 일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살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보

이는 전쟁이라면 어느 정도 대

비를 할 수 있다. 헌데 바이러

스와의 전쟁은 전, 후방이 없으

며 그야말로 게릴라전이다. 더

욱이 인류가 사회화, 집단화, 도

시화, 세계화되면서 ‘균’의 확산

과 속도전에 온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타락

이후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래저래 인류에게는 참된 평

안이 없다. 이것이 에덴에서 쫓

겨난 인간의 실상이 아니가?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

리고 인류호혜 사상 속에서 무

력 전쟁을 멈추는 일이다. 둘째

는 빌 게이츠가 언급한 “핵전쟁

보다 무서운 바이러스의 도전

을 막기 위해서는 워 게임(War 

Game)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처해야 한다. 셋째는 너

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니"(벧전5:8-10) 말씀처럼 악

령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성

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대

적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 분야에서 나

서야 한다. 선교란 영혼구원만

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의미에

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

도록(마6:10) 애쓰는 일이다.
jrsong007@hanmail.net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절대자(神)를	도외시	한	인간은	결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인류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선교의 창창 (162)

3가지	전쟁과	맞닥뜨려온	인류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오늘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라기는 구

약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해가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

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이 1

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시작된 

남 유다의 멸망과정은 2차 포

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

가고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종지

부를 찍게 됩니다. 나라가 망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

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을 통

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

다. ‘내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

다. 징계 받고 있는 중이다. 70

년 후에 회복시켜줄 것이다’(

예레미야), ‘내가 지킬 힘이 없

어서 내 나라가 망한 것이 아

니다. 나는 세계역사의 주인이

다’(다니엘), ‘눈에 보이는 나

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

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내가 반

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을 통해

서 보여주겠다’(에스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유다는 회복되었

습니다. 세 번의 포로발생처

럼 세 번의 포로귀환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

다. 특히 성전이 무너진 후(BC 

586년) 꼭 70년이 지났을 때

(BC 516년) 성전을 재건해주

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

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을 받은 유다

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또 다시 종교행위만 남긴 채 

중심은 타락해갔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

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라기서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

자를 (포로귀환 공동체인) 이

스라엘에 보내셔서 예언의 말

씀을 주십니다(말1:1). 하나님

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

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

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

가 아닌 동생 야곱(이스라엘)

을 사랑하신 것을 증거로 보이

시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말1:2-5).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에게 ‘나를 멸시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

장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라고 묻습니

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

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

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제물(눈먼 것과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1:6-9).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

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

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의 흠 없음이 우

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치 못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마저도 ‘번거로운 일’이

라고 말합니다(말1:13). 하나

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종교행위만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더 

이상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

행위를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

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

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

니다(말1:10).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은 희

생 절기에 잡는 제물의 내장에

서 나오는 분뇨(똥)를 그들 자

손의 얼굴에 바르고 싶으실 정

도였습니다(말2:1-3). 하나님

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제사

를 통한 속죄)은 생명과 평강

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제사

장)들은 참된 법도를 백성들

에게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

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

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습

니다. 

그들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그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말2:4-9). 이스라엘

의 신앙과 믿음이 거룩을 떠났

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2:10-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썩고 부패한 저들을 다시 깨끗

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먼

저 보내십니다. 그렇게 등장하

신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으로 

임하십니다(말3:1).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례 요

한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게 집중되던 많은 관심을 예

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

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

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

습니다. 부패한 제사가 드려지

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

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

을 정화하셨습니다. 이른바 ‘

성전청결 사건’입니다. ‘표백

하는 잿물’(말3:2)처럼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지금 말라기

에서 고발하시고 있는 성전 제

사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버

랩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

습니다. 이제 저들을 하나님께

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

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

니까?’라고 사람들이 묻습니

다. 먼저, 온전한 십일조를 드

려야 합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

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

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

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

심이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

기 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

니다(말3:7-18).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용광

로 불같은 심판이 이르기 전

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불 

심판이 임하면 뿌리와 가지를 

막론하고 모두 불살라질 것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

게는 의로운 해, 즉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풀려나서 뛰어 다니는 송아지

처럼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말4: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

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의 날(여호와의 크고 두려

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

내주실 것입니다(말4:5). 그 엘

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아

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

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

게 하는 것’입니다(말4:6). 타

락한 백성들을 위하여 엘리야

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약은 막을 내립니다. 

꼭 400년 후에 엘리야가 불

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요단 동

편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

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

력’을 입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역하는 자

들을 의인의 길로 돌아서게 하

는 사역을 합니다(눅1:17). 세

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회

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

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

에 놓였다! 나는 심판을 외치

고 있지만, 저기 세상 죄를 짊

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을 보라!’고 외치며 구원자 예

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회상은 말

라기가 이야기해주듯이 슬픔

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시고, 심

판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며 

구약의 큰 막을 내립니다. 
dsukim@gmail.com

<끝>

드라마 예언서 (15)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포로귀환 공동체 다시 타락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약속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북극한파라 부르는 한파인데 그 이유가 북극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랍니다. 북극 온도가 올

라간 게 아이러니하게 이 추위를 몰고 온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망

가뜨린 부분이 바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

다. 코로나로 죽다 살아난 후 내 삶에서 내가 망

가뜨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율주행차 두 번째 시간입

니다.

자율주행차는 주거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미

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에 의하면 기존 자동차

는 70%가 줄어들 것입니다. 즉 현재 자동차가 

10대라면 3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는 어떤 이들은 1/10로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 자동차 수가 준다는 것은 트래픽이 없

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출, 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LA 도심에

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설령 시간이 그리 많이 

줄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서, LA에서 살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

다. 보다 살기 편하고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곳을 선호하게 될 것

은 분명합니다.

한국에 나와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대책

입니다. 심지어 한국부동산을 해결하면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런데 이걸 자율주행차가 해결하지 않을까요? 만

일 정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급주택의 가치가 유지될까요?

저는 지금 먼 훗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불과 4-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일어날 일

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2년 전 세

상에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가요?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물론 세상의 

기업들의 모습이, 순위

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부동산에 목을 

매고 계신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

다.

주거형태 변화로 삶에 영향

주거 형태가 바뀌면 삶의 다른 부분들까지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가 1/3로 준다는 의미는 

넓은 도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물

론 화물차도 대폭 줄게 될 것입니다. 지금 LA에

서 뉴욕까지 운송 시간은 대략 4-5일 정도 걸

릴 것입니다. 운전자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자율주행 트럭은 정비만 잘 되어있

다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

가 하던 일을 한 대로 충분하게 되니 이 화물차

도 줄게 됩니다.

화물차든 승용차든 차량의 수요가 대폭 준다

는 말은 그 많은 주차장이 필요 없어짐을 의미

합니다. 그럼 그 주차 빌딩을 비롯한 넓은 공터

는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요?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그 큰 주차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유명한 

건축가가 예견하길 주민들의 텃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의 차고(Garage)

는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제 후배가 Smart 

Farm을 오랫동안 연구한 IT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소위 대박찬스가 올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주택의 개념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앞

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습니

다. 그래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새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

게 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주택가격의 대폭 하락

을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낮출 것이고 오히려 서울 근교의 주택가격은 

높이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택이, 아파트가 더는 투자대상이 아니라면 매

물이 대폭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

인 집값 하락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몰릴까요? 예, 저는 경제 전문

가가 아니니 거기까지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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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들어나는 위
엄 속에 어떻게 구속은 완성됩니까? 첫째, 이방
이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18). 종말 시대에 
구속이 완성되는 때는 마귀 역시 최후의 발악
을 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
기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극에 달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진노로 심판이 단행됩니
다(19). 불법과 불의가 성행해도 의를 세우시려

는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십니다. 어두운 시
대일수록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은 더 밝히 나
타납니다. 셋째, 그러나 선지자, 성도 및 여호와
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18). 구속의 
완성은 죄와 사탄의 멸함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세우시지만 성도는 그의 충성에 따라 
약속된 상급을 얻습니다. 큰 상급을 받을 열심
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완전한 구속을 향해 일어날 일들(계12:18-19)찬504장화

완전을 뜻하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
의 큰 음성이 구속의 완성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째, 세상이 주 예수의 나라로 변
한다고 합니다(15).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속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런 변화가 일
어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는 그리스도
가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왕 중 왕의 권위가 최절정에 달한 
구속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
다. 셋째, 24장로의 경배와 감사가 나타났습니
다. 그 나라는 그 왕께 그 백성이 드리는 참된 
예배로 충만합니다. 이미 그 나라의 맛을 본 우
리는 그 풍성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예배자
로 살아가야합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의 결과(계12:15-17)찬34장월

또 다시 나온 구속의 그림 속에 사탄의 맹렬한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교회에도 
반복되는 것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 여자는 교회를 가
리킵니다(2).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듯이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둘
째, 붉은 용인 마귀가 여인을 대적하나 뜻을 이

루지 못합니다(3-4).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사탄
이 박해한 것같이 교회는 구속의 완성을 이룰 때 
붉은 용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
러나 결단코 해칠 수 없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
해 구속이 이뤄집니다. 1260일간 광야에서 고난
당한 여인과 그 아이는 그의 왕권을 만국에 행사
하십니다. 그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
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합시다.

여자와 아이(계12:1-6)찬319장수

구속사 속에 일어난 일연의 사건의 주체이신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
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본 이상 속의 그 아이
는 태어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
며 광야에서 거주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
리스도의 탄생과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곧 교회가 고난을 통해 승리함을 보여
줍니다. 둘째, 교회는 광야로 가서 보호를 받습
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에서 일정기간 

보호 받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의 전도
를 하라고 부름받은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
호를 받는 교회는 이 요란한 세상에서 절대보
호를 보장받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 누구도 빼
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신가?(계12:1-6)찬94장목

또 다른 이상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미가
엘과 용과의 싸움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영적전쟁으로 말합니
다(7). 창세전에 일어난 이 전쟁이 세상 끝에 다
시 드러나 구속이 이뤄짐을 보여줍니다. 그 영전
은 구속을 완성하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둘째, 사탄은 
패하여 세상으로 쫓겨납니다(9). 이 전쟁의 패배

자인 천사장은 패하여 마귀가 되고 참소자가 되
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혼
란케 하나 그들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승리의 주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만천하에 나
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9-10). 종말에는 그 승
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의 이름으로 백전백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 하늘의 전쟁(계12:7-10)찬393징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인 까닭은 이 
둘은 서로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완성
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마치기 때문에 교회
는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어린양의 피로 이깁니다(11). 싸움의 대상은 죄
와 그것을 주관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
탄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어린양, 그
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깁니다. 그의 죽으심이 
교회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에 

거하는 성도는 즐거워해야합니다(12). 이 땅에
서 믿은 성도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누
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
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탄은 교회를 핍박
합니다(12-13). 땅을 잃은 사탄은 다시 찾기 위
해 교회의 발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
리가 반드시 부서지도록 돼있습니다. 이 절대
승리를 누립시다.  

성도의 승리(계12:11-13)찬214장토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자율주행 자동차(2)

트레픽 없어지고 주거환경 변화로 전원주택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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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면에서 계속>

내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래전 미국에 비디오 가게가 엄청

난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

다. 매상의 10배 정도는 주어야 

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인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때 저

는 여러 사람에게 빨리 비즈니스

를 팔라고 조언했었습니다. 그런

데 대부분은 그 조언을 무시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

로입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를 통

해 사람들이 연속극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

금도 그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 보시

기 바랍니다.

편리함 못 버려 바뀌는 세상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가 세

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뀜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셔서 제 이야기에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

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 즉 마

차시절 가장 큰 문제는 도로에 

쌓이는 말의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자동차가 나오자 사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자

동차를 멈추게 하였나요? 아마 

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서 사고

로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

게 되었지만, 그 대세를 막지 못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편

리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

기도 하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

는 것이 바로 이 편리함입니다. 

특히 이 편리함은 한번 익숙해

지면 절대 버리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변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부정적인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데도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

도로 보급될 것이고 사회 전체

를 바꾸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

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 관념을 잠시나마 바꾸는 계

기가 되길 바랍니다. iT 전문가

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보

는 눈을 가진 자로 드리는 말씀

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가 바뀌는데 교회는? 예, 반드시 

바뀝니다. 이 부분은 사역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게 되길 원

합니다.
sjyoon7231@gmail.com

자율주행 자동차(2)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

장 조명환 목사)이 주최한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게재한다. 이번 독

후감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

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

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침

묵”(엔도 슈사쿠), “말그릇”(

김윤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이었다. 

이 책은 내가 한국국제협력

단(KOICA)소속 봉사단원으로 

몽골에서 근무하던 1994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빌려 읽

은 책이다. 당시에는 거의 고립

된 사회에서 살던 때라, 이 책 

역시 고립감을 주면서 마음에 

부담이 많았던 상태에서 읽은 

책이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에

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시

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선교사를 파송한 로마의 예

수회 본부에서는 일본의 가혹

한 박해에 굴복해서 페레이라

가 배교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페레이라는 1609년 

일본에 잠입하여 1633년까지 

선교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혹

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 동료

와 신자들의 고문에 더 큰 고통

을 느껴 배교하게 된다. 카톨릭 

선교사인 신부가 일본인 이름

으로 개명하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지낸다는 소식에 로

마카톨릭의 본부에서는 큰 충

격에 빠진다. 

페레이라의 제자인 로드리

고와 가르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

고자 일본행을 결정한다. 그리

고 마카오에 들어서 일본인 기

치지로와 만나 안내를 받게 된

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르페는 순교

하는 신자들을 보고 달려가다

가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상황

에서 신은 ‘침묵’하게 되었고 

로드리고 신부는 박해에서 피

해서 도망하던 중에 기치지로

의 배신으로 밀고되어 체포된

다. 

로드리도는 페레이라는 만

났고 페레이라가 로드이고에

게 순교보다 배교를 설득 당한

다. 로드리고는 배교를 거절한

다. 로드리고는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 내야 하는

지 아니면 배교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는 스승 페레

이라가 결국 그 문제로 배교하

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배교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구해 줄 수 없다는 고

뇌에 결국 자신도 성화상(후미

에)을 밟게 된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

는 최악의 경우, 사람은 고민하

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 

내가 몽골에서 처음 갈등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고 

성경공부 하다가 경찰에 발각

되었을 경우였다. 당시 종교비

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취득 목적 외의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은 

나를 이민청에 고발하여 추방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

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물론 이것

은 목숨과 바꿀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의 앞으

로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결정

이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

가? 당시 나는 몽골어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영어로 썼는데, 

fanatical activity를 하지 않겠

다고 썼다. ‘광신적 종교행위’

를 하지 않겠다고 쓴 것이다. 

당시 경찰은 영어를 몰랐기 때

문에 ‘각서’를 받고 말았고, 얼

마 후에 그 경찰은 다른 지역으

로 전출되었다. 지금은 그 지역

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 목

회자가 안정되게 목회하고 있

다. 물론 작은 비유이지만 로드

리고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

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드리고는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은 그는 

발에 통증을 느끼지만 그의 마

음은 더욱 처절한 고통과 비애

를 느낀다. ‘밟아라. 네 발의 아

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는다. 

성화상을 밟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

게 된 로드리고는 이렇게 말한

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침묵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고통 받

고 있었다. ‘약한 것(배교)이 강

한 것(순교)보다 더 괴롭지 않

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리

스도의 음성이었다.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

도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들과 같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책의 제목인 ‘침묵’은 행

여나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상

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우리는 당하

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책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도록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깊

이 관여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를 말하고자 하실 때에는 ‘침

묵’으로 함께 하신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도 역시 고통과 

박해의 어려움을 같이 겪으신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

던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 초기교회

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스데반

의 순교에서도 주님은 같이 괴

로워하셨고 죽음 이후의 승리

의 기쁨을 같이 누리셨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딸이 연락 왔다. “아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왜?” “기숙사 

옆 건물에 사는 남자들이 자꾸 

담배꽁초를 우리 마당으로 던

져.” 

나는 딸에게 답했다. “그냥 ‘

우리는 담배꽁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여.” “그리

고 대항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

에 맡겨보자고.” 그리고 그 후

로는 담배꽁초를 딸의 숙소 울

타리로 버리지 않았다. 딸이 이

렇게 답을 보내왔다. “아하, 이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구나.” 

예수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그 죽음

은 이김으로 완성되었다. 즉, 

부활하심으로. 

종종 그리스도의 뜻이 맞는

가 아닌가를 두고 고민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내게 이익이 있

으면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익

이 없고 손해와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결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끼치는 손해와 

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오

히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곤 한다. 

늘 일상의 평안하면 오히려 우

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뜻과 인

도하심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다. 삶의 과정에 약간의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심지어는 예상 

못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

은 긴장하게 되고 붙잡아야 하

는 분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

다. 

몽골의 보로노르 지역에 교

회를 개척하면서 나의 30대와 

40대가 지나갔다. 1년에 6개월

은 영하인 지역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길이 미끄러운 눈으

로 덮인 길이다. 그런데 묘하게

도 11년 동안 그 마을에서의 

사역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한 기간이었다. 한국에서 목회

를 하거나 학교에서 일하더라

도 그런 만족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 100여 킬로미터를 

다니는 동안 친구들이 많이 부

러웠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

로 유학을 떠난 동기들, 한국의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

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

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다. 

초원의 빈 언덕을 향해 공을 차

면 내려오고 또 차면 내려오는 

산과의 축구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전도하러 들어가려

는 집에서 개를 풀어놓고 이방

인의 종교를 전하려는 나를 쫒

아내기도 하였다. 예배 중에 교

회에 돌이나 감자를 던져 유리

를 깨기도 하였다. 다양한 방법

으로 외롭게 다니는 나를 두렵

게 하고 위협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

려 유목민의 심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사귀어 갔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내

면을 담대하게 하여주셨다. 선

교사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누리게 하셨다. 

조금씩조금씩 모이는 사람

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이다. 몽골어로 성경을 전하게 

하셨고 몽골인들의 가슴과 마

음을 열어 복음을 알아듣게 하

셨다. 지금은 ‘공가’와 ‘토야’ 부

부 목사가 지역 교회를 기쁨으

로 섬기며 목회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체

험한 지난 28년의 선교지의 삶

은, 결산 해 보았을 때,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

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에 들어선 선교사의 여정

을 축복의 인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울란바타르에서 

jejumongol@gmail.com

세기언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3)

우수상/“침묵”
김봉춘 (몽골거주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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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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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  출  처 : jp@midwest.edu 

현재 캐나다 앨버타 시골 카

운티의 COVID19 확진자는 없

다. 이 주 전역의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교회는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많

은 예방조치가 따른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더 복잡해

졌다. 일부 교회에서는 사전등

록,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사용이 

필수다. 대부분의 사람들끼리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 좌석들이 떨어져 있거나 

군데군데 차단돼 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

은 주일 학교 프로그램들이 중

단됐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악수도 못하고 로비에서 모이

지를 못하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집에 머물러야했던 기간 동

안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지속

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장비와 

훈련에 투자했으며 온라인 스

트리밍에 도전했다. 이를 잘 수

행한 교회들은 또 새로운 도전

을 직면한다. 즉, 대면 예배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한 지방 목회자는 저예산과 

부족한 경험 가운데서도 자신

의 교회가 디지털 방식으로 연

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

러나 아무도 그에게 온라인 예

배들을 계속 지속하라고 요구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교회

로 돌아오기를 열망한다. 또 다

른 목회자는 교회를 재개하는 

것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것

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디지털화 하는 훌륭한 일을 해

왔고, 우리 지도자들은 직접 만

나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계

속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부

분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아직 

안전하게 모일 수 없는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청중

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사

실상 6피트 간격으로 의자를 둔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우리 모

두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

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속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 지도자들은 여러분

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 이 상황은 영원

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 오면 결국 제한은 풀릴 것인

데, 왜 굳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 예배드리

고, 거리를 두며 인사 나누고, 

숨 막히게 노래를 부르며 주말

의 평화를 깨트려야 하는가? 왜 

그냥 집에서 드리지 않는 것인

가? 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 전통에 따라 분명한 대

답이 보일 수 있다. 바로 성찬식

이다. 당신이 만약에 성공회, 가

톨릭 또는 루터 교인이라면 6개

월 이상 성찬 없이도 지내왔을 

것이다. 침례교도에게도 가정

에서 성찬을 위한 크래커와 주

스는 성찬과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러한 

성찬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느

끼고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

서 ‘YouTube’가 실현시켜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차원 중에 하

나다. 그것은 더 넓은 문제를 가

리킨다. 바로 그리스도의 체현

이다.

500여년 전 하이델베르그 요

리문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딜레마를 예측하듯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통해 설명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

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문답1).

내 몸은 예수의 것이다. 더 나

아가, 나는 또한 세상에서 그분

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에 속한

다. 물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것(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훨씬 많

지만, 모이는 예배는 교회의 일

부가 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

다. 교회를 참석하지 않기로 선

택하면 무언가 상실된 것 같다.

나의 부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

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

키는 반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수

단이 된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존재

를 보류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서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쓴 

이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해야 할 것을 거의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

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영

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은 구현된 예배의 중요성을 인

정한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더

라도 가능하지 못한 일이 물리

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제임스 K. A. 스미스의 저서 

“You  A r e  Wha t  You 

Love(Brazos, 2016)”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적 참여는 지금은 

감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

지만, 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은 우리의 사랑을 형성하고, 우

리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형

성한다. 스미스는 특정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에 새겨지는 그 관행

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반형성

적인 기독교 예배는 단순히 정

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곳

에서 흡수하는 상징적 우주의 

의식적 정화를 정기적으로 겪

는 그리스도 중심의 상상의 공

간이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에

게 생각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

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

는 우리를 성경의 이야기에 초

대하고 그 이야기를 뼈에 심음

으로써 가능케 한다”(You Are 

What You Love, 85).

이를 염두에 두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모임이 허락됐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로 교회에 다시 참석하기로 결

정했다.

1. 교회에서의 매 주마다 함

께 하는 교제는 나의 사랑을 

지향하게끔 돕는다.

매 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은 다른 방

향으로 표류하지 않고 예수님

을 향해 가도록 재조정된다. 이

는 꼭 특정한 주에 영감을 받거

나 도전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

가지다. 교회는 나의 당면한 문

제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존

재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교회

는 해마다 경작되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밭이다. 내

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배를 

가득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그

것이 교회를 가는 것을 무의미

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풍성

한 수확을 낼 때까지 매주 조금

씩 성장하도록 밭을 돌본다.

2. 매주 교회에서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

나님의 가족에 동참하는 것임

을 기억한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서

원했을 때, 그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하는 전환이 아니

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방식

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매주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경험을 공

유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돌보

는 관계적 네트워크가 추가되

는 것이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교회는 자판

기가 아닌 ‘밭’이라는 것을 기억

하라), 우리가 함께 삶을 살면

서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

원한다. 단순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것은 나를 적

극적인 참여자라기보다는 고독

한 소비자로 만든다. 디지털 예

배는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 우

리를 연결시켜주는 선물 같았

지만, 신앙 공동체를 발전시키

는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3. 매 주마다 교회에서의 교

제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교회 출석을 위한 나의 노력

은 나의 리더들을 격려하고, 그

들의 사역을 옹호한다. 카메라

에 대고 설교를 시도했던 목회

자들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알 

것이다. 나의 참석은 나의 목사

님과 예배 인도자가 공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후원

한다. 이는 그들의 메시지에 에

너지와 연대를 제공한다.

나의 존재는 또한 함께 참석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 예

배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6피

트 떨어진 곳에서의 나의 미소

와 인사, 그리고 (마스크 뒤에

서) 찬양을 위해 높이는 나의 

목소리는 함께 하는 다른 사람

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

도록 한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

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뜻

한다.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서의 정체성은 물리적으로 표

현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일깨워준다. 우리는 보이지 않

는 하나님을 서로 대변하는 것

이다. 

나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

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것, 즉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어

려운 해의 끊임없는 시련으로 

집에서 고립되고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의 육체적 존재

는 생명선이 될 수 있다. 서로 

눈을 맞추는 일은 한주 동안 살

아갈 힘을 준다.

4. 매 주마다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선

언하는 수단이다.

겉으로는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증

거 하는 가시적 수단이다. 교회

에 매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공

동체의 다른 구체적인 어떤 기

관들보다 더 실질적이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회의 우체국, 가게, 학교, 정

치인 및 그들의 사무실보다 오

래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

라는 COVID-19과 천재지변, 

그리고 우리 세계의 모든 추악

한 불평등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나의 참여가 이를 보장

하며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

는 교회에 간다. 나는 당신도 가

능한 한 빨리 교회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우리의 상황은 여

전히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

만 예배의 장기적인 이점들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 들을 훨

씬 능가한다. 내가 흥분하든 그

렇지 않든(나는 보통 그렇다!), 

교회는 내 가족이며, 교회 없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

주일 아침에 나(Carmen Joy Imes, 캐나다 앨버타 Prairie 

College 구약학 조교수)는 따뜻한 담요를 껴안고 벽난로 앞에 앉

아 조용함을 즐긴다. 얼마 후에 나머지 가족이 동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할 것이다. 교회에 갈 준비를 할 것인가? 집에

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나중에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인가?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등장했다. 

지난 6개월 동안 ‘Zoom(온라인 회의 플랫폼)’ 또는 ‘YouTube’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당연한 줄만 알았던 삶의 리듬은 더 이

상 당연한 일상이 아니게 됐다.

COVID19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졌다. 어쨌든 교회의 

요점은 무엇인가? 직접 모이는 것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교회가 존

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Church 

After COVID19-Why Bother Going Back?).

교회는 내 가족...교회 없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교회, 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에서의 교제: 사랑지향, 하나님 가족 동참 
하나님 은혜 역사 동참, 하나님나라 충성 선언


